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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
앙의 자유를 따라 이 땅에 온 믿음의 선진들

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
표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방해나 핍박도 능히 이기도록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

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

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

로다

시편 111편 10절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지난 달 미 전역

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55명을 대상

으로 나온 결과로, 설문 주제는 △종교에 

대한 생각과 △미국 정치나 정책 결정에서 

종교의 영향이었다. 

먼저 미국 유권자 중 25%는 공직 후보자

가 강력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43%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

었다. 그러나 23%나 되는 유권자들은 후보

들의 신앙 여부가 어느 정도는 표심을 결정

짓는 함수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미국 사회에서 48% vs. 43%로 한 자리 차

이라는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신앙이 표현되는 

점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된다(47% vs. 

42%). 아직까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건국 원칙 영향에서, 47%는 공직 후보자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중

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는 후보자가 신앙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23%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힐스데일 칼리지 정치학과 조교수 아담 

카링턴은 이번 설문 결과는 그전에 교회나 

성당에 다녔으나 지금은 어떠한 종교적 소

속이나 유대를 가지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

(Religious Nones)의 성향이 배어 있다고 

말해준다:

“교회,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종교가 여

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고 여기는 종

교적 넌스들이기에, 외형적으로는 크리스

천들의 숫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중간 선거에서 이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카링턴 교수는 한마디로, 기존의 교회나 

성당 같은 기관을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한때는 크리스천이었던 

후보자들의 표심은 여전히 신앙이라는 필

터링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예상되는 것처럼, 백인으로 중생을 경험

하거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일수록, 신앙

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51%가 아

주/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개신교인들 중 

47%가 후보자 결정에 신앙 함수가 아주/지

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정책 결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선순위로 보면 △빈곤 퇴치(57%) △교

육 정책(49%) △낙태(45%) △헬스케어

(44%) △이민 정책(43%) 순이었다. 

△동성애 문제는 61%나 되는 복음주의

적 크리스천들과 미국인 2/3가 정반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동성애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죄악이나 

성적 성향이 되지만 미국인들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이기에 혐오 대상이 아닌 권리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힐스데일 칼리지에서 역사학 교수로 저

명한 데릴 하트는 이번 설문 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낙태

나 결혼(동성애)보다 빈곤 문제에 더 큰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분석한다. 
<3면으로 계속>

미 정치에서 종교영향 여전히 유효!
월드, AP & 시카고대학 NORC센터 공동설문 결과 보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의 입지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

교는 여전히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함수다. 다시 말해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월드(World)지는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NORC센터가 공

동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igious influence on the ballot box).

오는 10월 둘째 주일인 14일은 "목회

자 감사의 날(Pastor Appreciation 

Day)"이다. 미국교회들은 이미 1992년

부터 10월이 되면 목회자 감사의 날

(Pastor Appreciation Day)을 정해 지

켜오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에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생소할 수도 있겠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

는 이민사회의 특수성 가운데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북

돋아 주고 진정한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목회자 감사의 날’ 캠

페인을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한인교

회가 수천에 이른다. 이중 어떤 교회는 

교세와 재정이 안정되어 목회자들에게 

편안한 사역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하지

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교회

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앞장서서 교

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목회자의 길이 

날마다 꽃길만은 아닌 것은 자명한 일

이 아닌가. 

모든 목회자들은 올바른 진리를 선

포해야 하고 주어진 양떼들을 푸른 풀

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제

자로 세워가야 하기에 목회자들은 날

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길

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소식들

로 인해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도

매금으로 목회자들의 위상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질 때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목회자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

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을 돌아보자. 사실 우리

의 영적 리더들에 대한 감사는 1년 내

내 해도 모자라지만 그들의 헌신이 당

연한 것처럼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최소한 ‘목회자 감사의 날’만이라도 진

심으로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금번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볼 것을 제시한

다. 

△전화,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감사편지 쓰기

△“이 세상에서 #1 목회자” 등의 문

구를 새긴 티셔츠 선물하기

△주일예배 후 목사님을 크게 포옹

하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설교하는 모습, 교회행사 등의 사

진 및 동영상으로 슬라이드쇼를 제작

해 선물하기

△목회자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기

△목회자 취향을 고려한 선물하기

△주일 친교시간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나 감사 메시지를 담은 대형카드, 

배너 장식하기

△목회자 자녀 베이비시터 해주기
<이성자 기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 Pastor Appreciation Day 캠페인

아멘넷, 복음뉴스, CSN뉴욕 

16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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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 브라운(Olu Brown) 목사는 11년 전 애틀랜타에서 25명과 

함께 임팩트교회(http://www.impactdoingchurchdifferently.

org/)를 개척했다. 이제 임팩트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25개의 교회 중 하나이며, 매주 4,400여 명이 예배당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브라운 목사는 "교회 사람들"처

럼 보이지 않거나 "교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언을 나누어 준다

(Reaching People Who Don’t Look or Act Like “Church 

People”).

임팩트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여진다. 우

리는 항상 교회 사람들처럼 보

이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

것은 임팩트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

도록 돕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

도록 돕는다.

많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재구성하

고 재편성하는 것을 꺼리고 있

기 때문이다.

최고의 환대

임팩트교회의 한 가지 핵심적 

관행은 최고의 환대, 즉 모든 사

람이 다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며, 모든 사람이 다 속

할 곳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나 

다양한 성적 취향을 뛰어넘어

서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정말

로 환영받는다는 것은 단순하지

만 파격적인 것이다. 이러한 접

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임팩

트교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

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 그

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접근 때

문에 다른 사람은 등을 돌리기

도 했다. 

어떤 사람들이 환대하고 싶다

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동

의하고, 나처럼 보이고, 내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를 의미

한다.

최고의 환대는 다른 사람들과 

권력을 나눌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소그룹을 이끌고 있을 때, 

모임을 갖기로 한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모

든 사람이 그 식당을 알고 있었

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룹에 참여

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음식 

취향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지

도자로서 나는 그들을 포용하

기 위해, 내 권력의 일부를 포기

하기로 결심했다.

영향력 있는 예배

우리는 임팩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환영

받고 가치 있게 느끼고 행동하

도록 이끄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 한다. 우리는 예배를 "봉사"

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경험"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

한 예배 경험을 형성하는 것 중 

하나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다. 

예수께서는 우화를 통해 끊임

없이 은유를 그의 가

르침에 사용하셨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교회가 21세기의 

삶에 적용되는 은유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적 

예화를 가르칠 때, 우

리는 교인들이 설교를 

빨리 이해한다고 생각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좋은 은유는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떠

날 때까지 당신의 예배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 언젠가 임팩트

교회에서 설교 작업 현장에 대

한 설교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

다. 우리의 안내위원들은 안전

모를 쓰고, 교회 건물 곳곳에 건

설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설교

가 시작되거나 심지어 첫 찬양

을 부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

미 중요한 은유를 알아차린다. 

은유는 디지털 통신, 주보, 설교

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변경한다. 

우리는 예배 준비에 팀을 참여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종 우리는 설교와 

예배 계획을 고립되고 격리된 

채로 준비한다. 그러나 당신이 

다가가기 원하는 청중의 다양

성을 대표하는 팀과 함께 한다

면 세대, 문화 및 지리를 뛰어넘

는 은유를 훨씬 더 잘 제공할 것

이다.

청중 파악

21세기의 주요 문화 추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

공된 상품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갖는 자체 

설계 시스템의 등장이다. 내가 

타겟과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매

장을 사랑하는 만큼, 미래에 가

장 건강한 교회는 빠르게 변화

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

고 변화하기에 좋은 작고 유연

한 교회일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거나 현존하는 

교회를 한 단계 더 건강하게 성

장 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

업을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신의 현존 청중이 누군지, 그

리고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군

지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핵심 요소들을 알

아내야 한다. 향후 10년간 인구 

통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요 

인종 또는 문화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

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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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고 싶은 교회 세우기
처치리더십.컴, 임팩트교회 O. 브라운 목사의 효과적인 불신자 접근 방법 보도

시론

한국에서는 공산품의 품질 여부를 KS마크로 구별

한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UL마크라 한다.  이 마크가 

찍힌 것은 비교적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교회에도 이

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있

는 많은 교회들 중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어

느 교회인가? 개인적으로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좋

은 교회와 나쁜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분

별하기란 어렵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문제

를 고민했던 것 같다. 그들은 교회의 표지(The Sign 

of Church)를 세 가지로 정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

는 교회,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권징

이 바로 행해져서 질서가 잡힌 교회. 이 세 가지가 전

제되어야 올바른 교회라 할 수 있다.

그 중 개신교회의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뿐이다. 쉽게 말해, 세례식

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라 할 수 있다.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여 살면 되는데 굳이 

손님을 청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주

는 이유가 비슷하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알

리는 것이다. 세례식이 결혼식이라면, 성찬식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요구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충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찬식을 영어로는 Communion이다. 이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귀로 들음으로 예수님

과 교제하며 예수님에게 신실한 삶을 각오하게 한다면,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직

접 먹어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함으로 교제하는 예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첫째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 떡과 포

도주는 음식이며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찢

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준다. 떡을 먹음으로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

로 새 언약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행위를 근거로 한 옛 언약에 실패하였기에 믿

는 자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성취한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로 구원받았음을 잔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의 가장 큰 뜻

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에 모

든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결코 정죄가 없다. 진리 안에서 절대 자유하다. 그

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누리게 된 이 영광을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오뚝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뚝이는 아

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죄와 사탄과 심지어 나 자신이 아무리 나 자신을 넘

어뜨린다 해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전진해야 한다. 이것을 결단

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둘째로는, 죄 회개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외

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기 위

해서는 합당한 자세가 있다.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살피고 자신

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삶 속에서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죄를 짓

고 있거나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도 금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에 거리

끼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만약 시간상 미리 준비할 수 없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도 있겠다.

셋째로는, 형제 사랑을 결단해야 한다. 성찬의 정신은 하나됨이다. 지금이야 위

생상의 이유로 떡마다 이미 나누어져 있고 잔마다 따로 사용하지만 원래는 한 떡

이었고 한 잔이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1960년대 베트남 포로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다. 부

활주일이 되어 탐 커티스 대위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했다. 비밀리에 포로들

을 예배 장소로 모이게 하였고 전날 배급 받은 빵조각을 아껴서 조금씩 떼어놓은 

빵과, 포도주를 마련할 수 없어서 미역국으로 잔을 대신하였다. 커티스 대위가 “이

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조용히 말했고 포로들은 눈물로 빵을 먹고 잔을 들

이키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렸다.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Amazing 

Grace”를 선창하였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불렀다. 그 성찬식은 그 어려운 

포로수용소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성찬식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다짐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가벼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최고의 환대...타인들과 권력 나눠야

영향력 있는 예배(“경험”)...끊임없이 수정하고 변경

현존/미래 청중 파악...지역사회 핵심요소 알아내야

      적절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



터키도 그 제안을 수용했다. 그

에 따라 유럽에 정착하는 난민 수

는 대폭 줄었지만, 터키는 350만 

명의 난민이 사는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이 됐다. 터키에 있는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며, 50만 

명 정도가 중동의 다른 지역과 북

아프리카 출신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터키 프로젝트 팀장 뷸런

트 알리리자는 뉴스위크에 “그들

이 터키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터키 정부로부

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설

명했다. 

알리리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들에

게 예산에 없던 200억 달러를 지

출했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기꺼

이 지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난민 100만 명이 추가된

다면 계속 그렇게 지출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 100만 명이란 앞으로 1년 

동안 시리아에서 피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다. 그러나 지금

의 터키는 2016년과 달리 상황이 

많이 어렵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를 포함한 경제적 혼란으로 리라

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

플레이션이 16% 정도로 치솟았

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터키가 

앞으로 발생하는 난민을 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결

국 EU로 넘어갈 것이다. 그럴 경

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EU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

을 받는다.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이주자를 

통제하는 문제를 두고 연정 파트

너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보수 노선의 기독사회당(CSU)은 

국경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익 정당으로서 평판을 유지하

고자 한다. CSU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메르켈 총리

가 유입되는 난민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사임하겠

다고 압박했다. 우익의 압박으로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과 이탈리

아 같은 다른 EU 회원국과 난민 

분산 수용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터키

가 난민과 이주자를 지원하지 못

하게 되면 독일이 아니라 그리스

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 예상한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허약한 그리스로선 완전히 재앙

이 되겠지만 알리리자 팀장은 나

머지 EU 회원국들은 피해를 입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

발칸 루트는 폐쇄됐다”고 말했다. 

“배가 터키를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그리스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협

정과 관련해 EU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

례 협정 파기를 위협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는 터키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협

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그에겐 현금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

랜틱 카운슬의 터키 전문가 로스 

윌슨은 “단기적으로 EU에 큰 타

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터

키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터키 

정부가 공공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 난민 지원 프로그램이 중

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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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에 돈은 필요한가? 목사도 

돈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무소유

의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모 

승려도 머물 암자가 있었고 출판인

세가 있었다.

목사에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

가? 그건 밑도 끝도 없다. 적을수록 

불편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것은 

호의호식이나 호사와 사치를 위해

서가 아니다. 먹고살아야 하고, 자

녀를 가르쳐야 하고, 달라는 사람

에게 베풀어야 하고, 찾아가서 나

눠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목

회하는 동안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

람이 하나라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백이 넘었다.

깨끗한 가난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맞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을 시험한다. 덜된 사람이 돈을 거

머쥐면 잡기에 빠지고 추대를 연발

한다. 그러나 인격과 삶, 신앙과 훈

련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타인과 공익, 선한 사업

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교회 

덩치가 커지고 만지작거리는 돈의 

부피가 커졌을 때 철저한 관리로 

자신의 삶을 빛내는 사람도 있고, 

관리 부실과 구설수에 휘말리고 망

가지는 사람도 있다.

청지기. 그렇다, 우린 청지기일 

뿐이다. 교회도, 부도, 영광도 내 것

이 아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

고 내 것인 양 행세하다가 실족하

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

한 교훈을 준다.

필자가 쓴 졸저 “께끗한 가난” 머

리글을 그대로 옮겨 본다.

가난한 조사(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

도 힘겨웠고, 홀로 된 어머니가 겪

는 생활고도 어린 마음이지만 쓰리

고 아팠습니다. 가난이 대물림이라

면 그 고리를 끊어서라도 자유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이든 상관없이 가고 싶었습

니다. 그런데 가난을 벗어던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나

이테를 그을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

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물려준 유산은 “구약ㅅ•긔”라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그

럴싸한 방 한 칸도 물려받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과 맞닥

뜨리며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

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울타리와 

지붕이 없는 터라 고독한 싸움, 홀

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

를 하나님은 돈 벌어 부자가 되고 

잘사는 쪽으로 길을 트지 않으시고 

목사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목사란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

도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한 부자

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에 

배인 가난이라 적응이나 수용이 어

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난이 좋다

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가난도 부도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

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가난

이 있고, 추한 가난이 있다는 것입

니다. 예수님의 가난, 바울의 가난

은 깨끗한 가난입니다. 그러나 사

기 치고 주색잡기하다 망해서 된 

가난은 추한 가난입니다. 힘들겠지

만 가난을 기회로 삼고 넘어서려는 

용기는 깨끗한 가난이고, 가난 때

문에 자학하고 포기하는 태도는 추

한 가난입니다.

부의 경우도 깨끗한 부와 추한 

부로 나뉩니다. 바로 벌고 바로 쓰

는 부, 거룩한 나라와 그 삶을 위해 

쓰는 부는 깨끗한 부입니다. 그러

나 목적도 수단도 개의치 않고 이

룬 부, 거기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는 추한 부이며 졸부입니다.

깨끗한 부, 깨끗한 가난, 이것이 

기독교 경제의 뿌리입니다. 1천2백

만 한국 크리스천이 깨끗한 부와 

깨끗한 가난의 신앙과 삶을 지녔으

면 하는 마음으로 졸저 제명을 “깨

끗한 가난”으로 정했습니다.

목회 틈틈이 써 모았던 글들을 

한데 묶어서 엮었습니다. 말보다 

글은 훨씬 책임이 큽니다. 오래 남

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책 안에 

담은 글들은 내세우기엔 미흡하고 

버리기엔 아까운 자전적 사고의 열

매들입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

해를 부탁드립니다.  
 iamcspark@hanmail.net

목사와 돈(상)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2015년 시리아인 수백만 명이 4년째 맹렬히 지속되는 잔혹한 전쟁을 피해 육지와 바다의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그들 중 다수는 위태로운 길을 택했다. 그리스를 일차 목적지로 익사 위험을 무릅쓰고 낡아빠

진 배에 올라 에게해를 건넜다. 하지만 그리스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곳의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난이었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위 ‘발칸 루트’(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를 차단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터키(EU 회원국이 아님)에 거래를 제안했다. 그리스에 불

법 입국했다가 송환되는 난민을 터키가 받아들이면 EU가 터키에 약 66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거래였다. 

아울러 그리스에서 강제 송환되는 난민을 터키가 받아들이면 그간 불법 이민을 시도한 적 없는 터키 내 

난민을 EU가 수용하는 이른바 ‘1:1 맞교환방식’도 그 거래에 포함됐다(그러나 EU가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최대 7만2000명으로 제한됐다).

그런데 터키에서도 “경제난”과 정치 불안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그 위험성을 진단한다(Will Turkey's Currency Crisis Send Millions of Refugees Into Europe and 

Threaten Merkel's Fragile Coalition?).

유럽의 “뜨거운 감자”, 시리아 난민 어디로?
뉴스위크, EU 지원받는 터키...경제 악화되면 유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스 부담 덜고 발칸 루트 차단 목적 

향후 1년 백만 명 예상...터키경제 불안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빈곤이라는 주제에 

연관되는 소득불균형(36%)에도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그러나 인종별 불균형이나 흑

인 운동(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문제들이 설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명

한다.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전통적

으로 정치 영역에서 공직 후보자

들의 신앙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최소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

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선호한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대

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미국인들이 무신론자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할 정도

다. 

결국 외도나 재정적 문제, 심지

어 마리화나를 피는 것보다 하나

님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공직에 

오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결여이

며 마이너스라고 미국인들은 아

직까지 믿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상하원에서 자신을 크리스

천이라고 밝히는 의원들이 90%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은 결코 우

연이 아니다. 

<2면에서 계속>

적절성 및 관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현재 문

화에 적절하게 공존하려면, 교회

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에 진정성

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오디오 플레이어를 판매하

는 회사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오

랜 세월 동안 그들 제품의 목적인 

고품격의 음질을 제공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한 기

업은 기술, 포장 및 마케팅이 끊

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고 있다. 

많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

이도록 자신의 메시지를 재구성

하고 포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이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

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는 어렵다. 나는 

젊은 세대가 장년층과 깊고 지속

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적절하고 진정성이 있어

야 한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

의 은혜의 표징이다. 우리 사명의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아니라 우

리 팀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지금부터 20, 30, 

40년 후에, 우리 그룹이 처음 상

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미 정치에서 종교영향 여전히 유효!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고 싶은 교회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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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는 유다 왕 4대에 걸쳐 주

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

지자요 예언자요 선각자요 제사장

이었습니다. 성경 66권 내용 중 개

인적으로 제일 긴 내용을 남긴 최

대의 인물이요, 구약 후선지서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을 기록했습니

다. 또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국

외적으로는 앗수르, 애굽, 바벨론 

등 당대의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매우 어려운 위기감 속에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부정의, 도덕

적 타락,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이 

만연되어 백성들의 삶은 영육 간에 

황폐되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

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오늘날 조국 대

한민국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많

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를 비롯하여 정치인

들이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라 할 수 있습

니다. 요즘 조국이 위기라는 것은 

구구절절 표현 안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 것이

기에 이 자리에서는 더 자세히 언

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왕과 백성들에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이

사야는 유다에 있는 영적으로 살려

는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으로 깨어 있어 시대를 알고 백성

들을 깨우쳐야 할 지도자들(파수꾼

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외

세 침입에 망해가고, 국내적으로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지몽매함으

로 자멸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사야 선

각자 한 사람만이 깨어있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주

사파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와 엄

연한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을 무

시하고 급속도로 공산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많은 지도자들(파수꾼들)

과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현

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

람들은 그렇다 해도,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들과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현

실을 파악 못하고 여전히 맘몬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

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의

와 진리를 외쳐야할 파수꾼들이 입

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

가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좌경

화, 공산화에 더 앞장서서 날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오호통재라 

가슴을 치다 못해 갈기갈기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의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아무리 이스라엘 파수꾼들(지도

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못 깨

닫는 자들에게 이방 군대를 불러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와서 삼키라” 마치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

리니 외부 세력들이 와서 핍박을 

받아보아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

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

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어

느 이방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무

서운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

다. 자주 방위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10절,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 파수꾼

들이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짓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되었고, 다 비현실

적인 이상한 꿈만 꾸고 있고,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 할 때 누워서 잠

자기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이사야 선지자의 지

적이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영

적 지도자들의 참 모습과 똑같습니

다. 꿀 먹은 벙어리. 외쳐야 할 시급

한 조국의 현실 앞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벙어리 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

니다.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

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

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구절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바로 목자들이라고 확실히 지

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가 탐욕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니까 

나라와 백성은 생각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 교회만 부

흥하면 그뿐인 몰지각한 목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배를 채워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

속해서 자기 것으로만 채우기에 급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던, 자기가 속

한 교단이 뭐라고 떠들어 대던, 아

무 상관없이 자기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

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

고, 자기들 끼리 취하여 신나게 즐

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현

실이 황폐해지고 그야말로 공산화

로 치달아도 아무 감각 없이 자기

들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들의 짐승 

같은 이방 군대들이 와서 삼켜버려

야 된다고 피를 토하듯 열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파수꾼들은 영

적 소경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영안이 어두워져서 국

가의 운명을 모르며, 그 백성들을 

죄악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무지몽

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조국을 집어 먹으려 해

도, 나라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벙어리 개처럼 경종을 울리

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무감

각으로 사회 전체를 혼란케 할 뿐 

아니라 국가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

속적인 것에 취해 있습니다. 감투

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명예와 돈에 어두워 

갖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11면으로 계속>

노기송 목사

(뉴욕새예루살렘교회)

푸/른/초/장

“파수꾼들아 깨어 일어나라!”
(이사야 56장 9절-12절)

37세의 빅터는 오스트리아 빈에

서 화물열차에 던져졌다. 장작개

비 포개듯이 밀어 넣고 또 밀어 넣

었다. 그 열차에는 모두 1,500명의 

포로들이 타고 있었다. 왜 끌려가

는지 이유도 모른 채... 어두컴컴한 

화물열차는 쉬지 않고 며칠을 달

렸다. 동트는 어느 날 새벽에 지친 

사람들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

다. 순간 저들은 공포에 녹아버렸

다. 화물열차는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곳에서의 순간

순간은 죽음과 삶으로 갈라졌다. 

자기가 서있는 줄이 죽음인지? 삶

인지? 아무도 몰랐다. 극도의 공포

와 고문과 굶주림의 중노동으로 3

년을 보내야 했다. 함께 왔던 포로

들 1,300명이 시커먼 연기로 사라

졌다. 

빅터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대다수의 

포로들은 체념하며 살았다. 산 것

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남겨져 있

을 뿐이었다. 이곳에 끌려온 자들

에게는 하루에 천천히 죽어 갈만

큼의 양식이 배급되었다. 0.5리터

의 국자 하나 정도의 묽은 스프와 

한 컵의 물이 전부였다. 이걸 먹고 

하루 12시간 강제 중노동을 견뎌

야 했다. 온 몸의 앙상한 뼈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눈만 감으면 그

대로가 시체였다. 저들에게는 미

래가 완전히 끊어졌다. 인간은 미

래를 먹어야 산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자

기를 지킨 소수의 포로들이 있었

다. 그들의 얼굴과 눈에는 빛이 있

었다. 이들은 매일 어김없이 반 컵

의 물로 얼굴을 씻었다. 깨어진 유

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를 지

켰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곧 자존

감을 세우는 길이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도 저들은 

인간됨을 잃지 않았다. 

빅터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꿈을 그렸다. 자유 하게 될 

그 날을 그리며 빅터는 날마다 대

학 강단에서 신나게 가르칠 꿈을 

그리면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절망을 덮어버렸다. 절망 속에서

도 참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의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

다. 모든 의미에는 메시지가 있었

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빅터는 로

고스를 들었다. 

로고스는 절대자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로고스를 듣는 순간 자

신의 모든 삶의 의미는 강력한 파

워로 바뀌는 레마를 체험하기 시

작했다. 그 로고파워는 절망과 공

포의 현실을 초월해 가기 시작했

다. 이 로고스 파워를 맛본 자는 

결코 죽을 수 없음을 알았다. 대다

수의 죽은 자들은 로고파워를 듣

지 못했다. 세미한 로고스를 듣는 

자는 살아났다. 그러나 의미를 듣

지 못하는 자들은 쓰러져 나갔다. 

항거할 수 없는 떼죽음 속에서도 

의미는 자존감을 지켰고 그 자존

감은 곧 생명으로 이어졌다. ‘호랑

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네 속담과도 통했다. 

로고스는 의미의 메시지다. 이

름 없는 나뭇잎에도, 돌멩이 하나

에도 로고스는 존재한다. 천둥번

개를 통해서 더 큰 로고스 의미를 

듣는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돌아

가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서 들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빅터 프랭크는 이 ‘로고세라피’와 ‘

의미치료’로 정신치료의 선구자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의미

가 있고 의미는 로고스를 전한다. 

오늘 나의 모든 삶에서 세미한 로

고스를 들어야 산다. 로고스는 의

미를 만들고 의미는 자존감을 세

운다. 이 로고메시지를 들으면 나

이와 죽음을 초월한다. 듣지 못하

면 곧 죽음이다. 자존감은 곧 생명

으로 이어간다.

     jykim47@gmail.com

로고스는 곧 생명이다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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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와 살인죄

를 짓자 후에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

자 나단선지자도 즉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과 

죄의 씨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도 우리가 지난날의 죄 값인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두렵습니다.

-토랜스에서 전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다윗의 예를 가지고 철저한 보

응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모

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가 뿌린 범죄의 씨로부터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형벌은 생전에 철저히 치러

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의 인과응보 사상이나 캐톨릭교회의 사상입니

다. 로마캐톨릭에서는 죄의 보응론이란 이 교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신자에게 고행을 하게 하든지 일정한 기간 특별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제로 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로마의 클라라산타라는 빌라도 다리의 28개의 계단을 무

릎으로 고행하며 기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갚지 못한 죄

의 형벌을  소위 중간상태인 연옥(purgatory)에서 얼마동안 불로 고통을 당

하면서 소위 카타르시스(정화)를 받아야 천국으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

니다. 로마교회의 보응론이나 연옥설은 우리 기독교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지도자들 가운데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죄를 용서받아도 그 값과 형

벌은 어떤 모양으로든 치러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불안케 하는 일

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것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장로교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대답합니다. 다

윗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선지자요 왕이

요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예표 즉 세상에 오실 메시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범죄를 평범

한 사람과 구별해서 다룬 것이 틀림없다.” 과격한 보응론으로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과 사죄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마귀의 술책이 되

기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과거의 우리의 죄에 대해 일일이 보응을 받아야 한다면 우

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실 뿐아니라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그

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과 형벌과 저주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헬라어로는 테

텔레스타이입니다. 그 뜻은 “그 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Paid all)”.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죄의 보응은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 받았지만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이가 죽는다던

지, 사고로 다친다든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버려야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 값 다 치러

                      죄 고백하면 더 이상 죄 보응 없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의 출석

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사탄교 

단체들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

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탄교는 최초로 캘리

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블랙 하우

스에서 1966년 4월 30일에 안톤  

스잔도르 라비(Anton Szandor 

LaVey)에 의해 “사탄성경”과 함

께 설립된 후 그가 1997년에 사

망한 후, 피터 로스 길모어(Pe-

ter H. Gilmore)가 사탄교 후임

대표로 임명되고 사탄교의 2번

째 본부를 뉴욕 맨해튼의 Hell’s 

Kitchen(지옥의 부엌)으로 옮겼

습니다.

사탄교에 합류하는 많은 사

람들 가운데는 궁극적인 반란

의 형태로 사탄주의를 받아들이

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

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성

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사탄이 주는 능력에 끌

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

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TV쇼나 라디오 쇼에 나오기 시

작한지도 이미 몇 십 년째 되었

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비디오 

게임, 유투브(Youtube), T-셔츠

(shirts), 음악 등등을 통해 이제

는 매우 친근한 자들로 이해되

는 상황입니다. 

사탄교에서는 매주 기괴한 의

식이 그들의 지하실, 회의장, 공

공시설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대

부분의 미국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지 못하기에 더 더욱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경각심이 더 더욱 필

요한 이유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사

탄주의자들을 단순히 “오해받

는” 평범한 사람들로 묘사하거

나 “기독교가 과민한 반응을 함

으로 생겨난 피해자” 라고 묘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사탄주의자들은 사탄 또는 루

시퍼가 인간의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

처럼 형용하여 사회에 사탄교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탄주의의 가치는 현대 

사회가 점점 깊이 더 타락할수

록 그 시대의 도덕적 가치와 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사탄주

의자들은 추종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

고 있다는 기가 막히고 안타까

운 보고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대부분 대도시

들 안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

탄교

한 예로, 사탄교 대제사장 아

담 다니엘스(Adam Daniels)는 

오클라호마시티 중심지에서 “아

히리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

히리만은 페르시아의 악마 인물

인 “안그라메인유”의 또 다른 이

름인 지옥의 신입니다. 이 사탄

교회는 15명의 추종자가 있으며 

그들은 다니엘스의 집에서 모이

는데, 집의 창고를 사탄 숭배 결

혼식과 사탄 숭배의 엑소시즘을 

포함한 의식을 행하는 의례실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35세의 다니엘스는 무

장 강도와의 몸싸움을 통해 정

당방위 살해라는 치명적인 경험

을 한 후 사탄주의에 매료되었

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무장 강

도였지만 정당방위를 통해 범인

을 죽이고 그는 정신적 고통 중

에 정신 치료사를 찾아가고 여

러 종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는 위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은 그가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

나  살인 자체를 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고 정당화 시키는 

사탄교를 시작한 안톤 라비가 

쓴 사탄성경(The Satanic Bible)

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 사탄숭

배자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참고로, 사탄교 설립자 라비의 

모토는 ‘자기 보존이 최고법이다

(self preservation is the high-

est law)’입니다. 

다니엘스는 의도적으로 하나

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

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의 중요

한 목표라고 공공연히 인정했고 

그의 딸이 성경(Holy Bible)책을 

어디서엔가 받아온 것을 알고 불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하

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참하

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

게 하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다니엘스 같

은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발견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국에 크고 작은 모임들로 사

탄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지역 Silver 

Lake Reservoir의 한 집 지하

실에서 모이는 사탄교회에서 

Alexandra James는 제단에서 

검을 들고 표백된 사람 두개골 

옆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남편 

Zachary에게 가서 무리가 엄숙

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가

슴에 점을 그린 다음 그룹을 향

해 몸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제

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다

스리기 위해 칼을 바친다.  사람

의 두개골, 죽음의 상징이다. 위

대한 어머니 릴리스가 우리 모

두를 창조했고 우리 모두를 파

괴할 것이다. 사탄을 찬양한다! 

사탄을 찬양한다! 사탄을 찬양

한다!”라고 외쳤고 무리는 그것

을 복창했습니다.

주요 사탄단체들은 트럼프 대

통령의 당선 이후 회원 수가 크

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he Satanic 

Temple(TST)이라고 불리는 

사탄교 공동창설자 Lucien 

Greaves는 말하기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36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저주하려

는 사람들로 수천 명의 새 교인

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렇게 순

식간에 많이 늘어난 것을 지금

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

재 사탄교 추종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이들은 이제 트럼

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트럼

프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

다.

참고로, The Satanic 

Temple(TST, 사탄성전)은 매

사추세츠주 살렘(Salem)에 소

재한 비신적 종교 및 정치 활동

가 그룹이며 대변가인 Lucien 

Greaves와 Malcolm Jarry가 공

동 창립했으며, 몇몇 지부가 있

고, 그중 가장 큰 것은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이 사탄성전 단체는 평등주의,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및 “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를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왜곡시

키고 왜곡된 의미를 촉진시키

기 위해 적극 정치적 로비활동

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TST 사탄 성전’은 사회와 대

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목적으

로 대중을 향해 풍자, 연극, 유머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인 법적 조

치(예: 낙태금지 반대 법안에 대

한 반대소송)를 취하기도 하며, 

새로운 법들을 제출하여 종교적 

위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

해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큰 가르침 중 “교만

(pride), 개인주의(individual-

ism), 깨우침(enlightenment)”

을 지향합니다.

세상속의 “빛과 맛을 내는 소

금”으로 부르심 받은 크리스천

들이 더더욱 깨어 하나님나라

의 정의와 뜻을 잘 분별하고 다

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며 예수그리스

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거짓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사탄교 급성장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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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포르자족

은 오리싸, 

아쌈, 그리

고 안드라 

프 레 데 쉬 

주에 위치

한 인도 종

족 으 로 써 , 

주로 아쌈

의 코라푸

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콘다-도라라고 불리는 드라비다

어를 사용하며(콘다라는 단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도라라는 단

어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 이름

은 위대한 콘드족의 후예인 그들

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고등교육

을 받은 포르자족은 테루구와 콘

다-도라어 등 2개 국어를 사용하

기도 하며, 아라쿠 주변지역에 살

고 있는 대부분의 포르자족은 아

디와시 오리야어를 유창하게 구사

한다.

포르자족은 페다(큰)콘달루와 

친나(작은)콘달루 등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페

다콘달루 그룹은 자신들의 전통문

화의 형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

으나, 친나콘달루 그룹의 문화는 

테루구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

화다. 포르자족은 자신들의 종족

이 아닌 사람들을 "파익-록"이라

는 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찰관이나 세관 감시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포르자족 사

이에서는 매우 해롭고 신용적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들은 평생을 비참한 운명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포르자족은 농업에 종

사하거나 일일노동자로써 살아간

다. 그들은 스위든(경작을 태워 만

든 작은 대지)을 경작하기 위해 황

소를 이용하며, 한 지역에서 2-3

년 정도의 농사를 짓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터전을 

꾸려나간다. 안드라 프레데쉬 정

부는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의 관

개 수로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이 지역 포르자족은 건

지농법을 유지하며, 강수량에 의

존했다 그 결과, 그들은 낮은 품질

의 제한된 품종만을 생산하게 됐

으며, 부족한 생활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땔감을 구해서 내다 팔

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상당

수의 포르자족들이 같은 이유로, 

염소 등을 기른다.

포르자족은 욋가지 짚으로 엮어 

만든 집에 거주하고 있다(집의 기

둥은 작은 가지와 갈대 등으로 만

들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의 

경우, 돌로 만든 기둥과 벽돌로 벽

을 쌓고, 2-3개의 방을 갖고 있기

도 하다. 그리고 각각의 촌락들은 

토지소유조합을 만들어 다른 지역

과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

시적 경작을 위해서 서로 토지를 

빌려주는 제도 또한 갖고 있다.

포르자족은 과거 불가촉천민

(the untouchables)이라고 알려진 

지정 카스트 신분종족이었다. 그

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절반은 비

종족 소유의 토지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포르자족은 오랜 기

간 동안 정부가 그들을 축출해 포

르자족만의 합법화된 토지를 갖기 

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들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았다.

포르자족에게 가족이란 가장 작

은 기본적 사회단위다. 포르자족

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도를 따르

는 사회이며, 보통 가장 나이가 많

은 남자가 가장이 됐다. 또한 사촌

끼리의 혼인이 허용됐으며, 때때

로 일부다처제를 따르는 이들도 

있다.

포르자족은 노래와 악기연주,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특히 

전통무용은 매우 독특하기로 정평

이 나있으며, 포르자족에게는 삶

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며 방식이

다. 보통 남자들이 연주하고 노래

를 하는 동안 여자들은 동물의 행

동이나 자연현상을 표현해 낸다.

포르자족의 의상은 테루구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자들은 주

로 셔츠와 드호티스라고 불리우는 

허리옷을 걸치며, 여자들은 살리

스라고 하는 화려하고 긴 망토와 

함께 블라우스를 입는다. 또한 그

들은 팔찌와 코걸이, 귀걸이, 목걸

이 등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신앙

포 르 자 족 은  전 통 적 으 로 

"Vaishnavite" 힌두교가 만연해 있

다. 이 종파는 여러 남, 여신들과 

함께, 비쉬뉴(세계의 보존자, 보호

자)를 숭배한다. 또한 그들은 수많

은 남, 여신들이 주변 나무와 돌 등

에 거주하고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포르자족에게는 의

료시설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

하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포르

자족 선교를 위해서는 교사나 인

도주의자, 의료봉사 등의 실질적 

지원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포르자족 선교단은 

겨우 3개만이 존재하며, 성과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포르자족 언어

로 번역된 성경과 기독교방송매

체, 그리고 더욱 활발한 선교활동

이 절실한 때다. 무엇보다도, 포르

자족의 영적 개혁을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인도의 포르자(Porj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Jesus loves you 카드 안 됩니다” 

위스콘신 주 여대

생이 다니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하나님은 당신

을 사랑합니다(Jesus 

loves you)’라고 적힌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학우들에게 나눠주다 제지됐기 때문이다. 여대생은 “

크리스마스나 생일, 밸런타인데이 카드 정도는 내 마

음대로 쓸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12일 위스콘신 주 소재 노스이스트 위

스콘신 기술대학(NWTC)에 재학 중인 폴리 올센

(Polly Olsen)이 대학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

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센은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

두고 하트 모양의 카드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

다!”라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You are 

cared for)’ 등의 성경 구절을 적어 학우들에게 나눠

주다 학교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경비원은 올센을 경비실로 데려간 뒤 카드를 나눠

주는 행위가 불쾌하다는 불만이 접수됐다고 알렸다. 

또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

정헌법 1조에 따라 교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허가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올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적부터 밸

런타인데이가 되면 엄마가 제게 그렇게 카드를 적어 

주신곤 했다”면서 “전 학교를 사랑하지만 자유와 하

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이 같은 학교의 정책은 오히려 표

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

리든 난 카드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

혔다. 아울러 “생일축하 카드든, 크리스마스 카드든, 

초청장이든, 메모장이든, 밸런타인데이 카드든 어떤 

것이라도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자유는 NWTC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센의 법률 대리를 맡은 WILL(Wisconsin 

Institute for Law and Liberty)측은 “NWTC가 학생

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은 헌

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공공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권리 보호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타툴 것”이라고 경고

했다.

“낙태 반대” 트윗…美 여성칼럼니스트 강간·살해 협박

미국의 크리스천 

여성 칼럼니스트가 

낙태에 반대하는 내

용의 트윗을 올렸다

가 강간과 살해 위협

에 시달리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

근 보도했다. 낙태 찬

성론자들은 트위터 등에서 그녀의 주소를 공개하는 

등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데니스 DC 맥앨리스터라

는 여성으로 주로 PJ미디어에 글을 싣는 칼럼니스트

다.

그녀가 올린 트위터가 화근이었다. 새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가 지명되면서 낙태 논쟁이 일자 그녀는 

낙태를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렸다.

그녀는 “낙태 히스테리의 근원은 여성들의 무책임

한 섹스를 향한 고삐 풀린 욕망”이라거나 “섹스는 그

들(낙태 찬성론자들)의 신이고 낙태는 그들의 성체다. 

낙태란 비인간적인 타락의 진흙탕을 벗어나 쌓아올린 

문명화에서 여성들을 내쫓는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트윗은 낙태 운동가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 SNS를 

타고 오르내리다 급기야 맥앨리스터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으로 이어졌다.

맥앨리스터는 “그들의 협박은 트위터를 넘어섰고 

이제 내가 어제 사는지 안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

강간하거나 목 졸라 살해하겠다는 협박은 물론 내 가

족까지 공격하겠다는 위협까지 있어 경찰에 신고했

다”고 말했다.

경찰은 맥앨리스터의 자택을 수색하는 한편 그녀에

게 당분간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 조언

했다. 맥앨리스터는 “낙태 반대론자들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면서 “만약 우리가 

흩어지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더욱 우리를 공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캐버노 인증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는 ‘선택

권파(Pro-Choice)’와 ‘생명존중파(Pro-Life)’로 나뉘

어 낙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온라인 선교’ 완전 봉쇄한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기도와 성경읽기, 세

례, 성찬 등 종교활동

을 담은 영상이나 자

료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역시 중

국 본토의 중국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 안내도 해선 안 된

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제한 조치가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 아시아뉴스

(AsiaNews) 등에 따르면 중국 종교담당 국무처

(SARA)는 지난 10일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실시간 종교의식(예배) 방송을 금

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의식에는 기도와 설교, 향 

태우기 등이 포함된다.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규제안은 그동안 교회 개혁

을 명목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했던 수준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

은 중국 정부가 만족하는 도덕적 건강성과 정치적 신

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와 관련 학교는 

내부 네트워크용 인터넷에 설교 자료 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외부 공유는 금지된다.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

워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규제안은 종교단체가 인

터넷을 통해 어느 누구도 개종하려 해선 안 되며 성경

과 같은 경전이나 종교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강조

하고 있다. 

SARA 측은 “이번 규제안은 인터넷 종교활동을 단

속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중국 사회의 조화와 종교

의 하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

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종교 통제를 강화하면서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錫安)교회를 강제 폐쇄했다. 곳

곳에서 신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성경과 십자가

를 불태우며 예배당 집기를 압수하는 등 종교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반중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마

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시기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기독

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억울하게 죽은 흑인 청년의 찬양 큰 울림

강도로 오인 받아 

총격 사망한 크리스천 

청년의 생전 찬양 영

상이 페이스북을 달구

고 있다.

영상은 지난 8일 

‘CLJ 프로덕션’이 페

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12일 오후 현재 25만여회의 조회수와 5300여건의 공

유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보탐 쉠 진(26·사진)이 지난 2일 미국 댈

러스의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찬양곡 ‘주

의 영이 일어나게 하자(Let the Spirit of the Lord 

Rise)’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진은 흑인 특유의 

리듬감과 가창력을 뽐내며 성도들의 찬양을 선도한

다.

CLJ 프로덕션은 영상을 올리면서 유가족을 돕기 위

해 1만5000달러를 목표로 인터넷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금 사이트에는 4일 만에 3만7000달러가 모

였다.

사고는 지난 6일 발생했다. 댈러스주 여경인 앰버 

가이저(30)는 퇴근길에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이 아닌 

4층 진의 집으로 잘못 들어갔다. 가이저는 진을 강도

로 오인, 총을 꺼내 두 발을 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진

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인 진은 신앙심

이 깊어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도맡았다. 

인터넷에서는 “당신을 잃어 안타깝다” “하나님의 곁

에서 편히 쉬길” 등의 애도가 잇따랐다.

“2017년 민간인 22000명 피살”…

이슬람 극단주의자

들의 공격으로 2017

년 한 해 동안 2만

2000명에 가까운 민

간인이 피살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매

일 60명의 무고한 사

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셈이

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

토니 블레어 인스티튜드 포 글로벌 체인지’는 지난 13

일(현지시간)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

로 전 세계 66개국에서 적어도 8만402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글로벌 익스트리미즘 모니

터’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이슬람 극단주의

자 수는 4만8164명(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

고, 민간인은 2만1923명(26%)이었다. 1만337명은 보

안요원(security personnel)이었고 3307명은 비국가 

활동요원(non state actors), 292명은 신원 불명자로 

집계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

력과 이를 막기 위한 세력 간의 전투는 2만7092회 발

생했다.

이 중에서 47개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은 48개국에

서 7841회의 민간인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모두 의

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보코하람이 대표적인 예

다. 보코하람의 공격 중 71%는 민간인을 타켓으로 삼

은 것이었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패퇴했지만 여

전히 120여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축출 당한 뒤 이

웃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조직과 연합해 민간인을 

겨냥한 각종 폭력사태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블레어 전 총리는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가 이에 함께 맞서지 않는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폭력 사태 또한 더 많아질 것”

이라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

다.

보고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사태를 억누

르고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교

육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극단주의에 대한 

편견이 극단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니 교육 시

스템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9·11이후…1조5천억 퍼붓고도 ‘테러와의 전쟁’ 진행형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가 11일로 17주년을 

맞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전쟁을 하느라 들인 돈만 1

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작 전쟁의 핵심 목표였던 

알카에다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을 틈타 권토중

래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중동 지역 

군사작전에 들인 돈은 1조5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CNBC방송이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10일 보도

했다. 이 중 49%인 7309억 달러가 이라크 침공 작전

에, 39%인 5843억 달러가 아프간 침공 작전에 쓰였

다.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아프간 전쟁이다. 현재 아

프간에는 미군 1만5000명이 주둔 중이다. 2001년 9월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베트남전쟁을 제

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됐다. 지금도 

미국은 아프간에서 매달 29억 달러를 쓰고 있다.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쟁 종식을 위해 탈레반 반

군 측과 직접 대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

과가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시리

아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

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군 철수 의향을 자주 

내비쳤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미군 철수

는 사실상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 등 반미(反美) 진영의 승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 미군의 공백을 틈타 한때 궁지에 몰렸던 

IS가 다시 세력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는 미국 등의 소탕작

전에 한때 궤멸 직전까지 갔지만 최근 불안한 지역 정

세를 틈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알카에다 조직

원과 추종자는 시리아에서만 1만-2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과 

소말리아는 각각 4000-6000명, 리비아에도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알카에다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간 

국경지역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영국의 테러전문가 리타 캐츠는 LAT에 “알카에다

는 이념이다. 최첨단 무기로 지도자를 살해하고 시설

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념까지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

다.

알카에다는 행동 방식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무

차별적 테러 공격과 잔혹한 공개처형, 자극적인 홍보 

같은 IS식 활동은 지양하고 보다 부드러운 접근 방식

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의 수니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에서다.

타임지, IT기업인에 팔려

미국 유력 시사주간

지 타임이 실리콘밸리

의 IT기업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CEO) 마크 베니오프

에게 1억9000만 달러

에 매각됐다고 블룸버

그통신이 16일 보도했

다.

타임이 속한 타임사는 지난해 11월 18억 달러에 출

판미디어그룹 메레디스에 매각됐었다. 메레디스는 이

날 타임을 다시 베니오프에게 팔았다. 이어 타임사가 

소유한 포천, 머니,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도 매입 

대상자를 물색할 예정이다. 메레디스는 잡지산업 전

반에 불어닥친 불경기 탓에 타임을 팔 대상을 찾기 어

려웠다. 인수 희망자가 타임의 편집권을 보장할 것인

지가 관건이었다. 앨런 머리 타임 최고콘텐츠책임자

(CCO)는 “베니오프는 기업 이익보다 진실된 저널리

즘을 우선시해 인수자로 적합했다”고 말했다.

최근 거대 IT기업이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2013년 워싱턴포스트를 사들였다. 2015년에는 최근 

은퇴를 선언한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홍콩 영자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수했다. 미

디어 컨설턴트 로빈 스타인버그는 월스트리트저널 인

터뷰에서 “이들은 모두 언론의 힘을 믿는 공통점이 있

다”고 분석했다.



192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권종흡

은 1871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21세

가 되던 1892년 고종 29년 승정원일기에 

그는 호군(護軍)이었다. 36세의 그가 1907

년 10월 25일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도미하여 상항에 도착했고, 그날 공립신보

에 1달러를 기부했다. 1911년에는 그가 네

브라스카 소년병학교의 농장을 맡았는데 

6년 후에는 남가주 클레아몬트에 거주했

고, 1919년에는 리대종과 손양선과 함께 

남가주 업랜드의 국민회 파출소위원이었

다. 

그 후 그는 중가주 리들리로 이주한다. 

중가주 리들리는 1888년에 세워진 디뉴바 

인근 도시다.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

는 1919년이었고, 1922년에 미국 남감리

교가 내지선교로 승인했다. 한인들은 리들

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리들리 한인교회 전도사

중가주 리들리와 인근 디뉴바의 모습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오천석이 뉴욕 컬럼비

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인 1929년 10

월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태평양 연안 심

방 여행을 마치고"라는 글에서 듣는다. 

"다뉴바의 열대를 연상시키는 하루 저녁

은 독특한 맛을 주었다. 본국 시골에서 보

는 듯한 예배당 안에서 삼일 기도회를 지

키는 적삼 바람의 교우들, '오벌돌'에 몸을 

싸고 맨발로 들락날락하는 귀여운 아이들, 

청춘과 건강의 상중이라 할 만한 포도 따

는 학우들- 이러한 분들과의 모임은 저녁 

한 끼 안이라. 하루 종일 굶고라도 늘 가지

고 싶도록 친절한 맛이 있었다. 날이 찔 듯

이 덥기나 말거나, 비 맛본 지 오랜 땅에 

고인 먼지가 깊거나 말거나, 포도밭이랑 

가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동포들을 대할 

때의 기쁨은 여간한 애인을 맛난데 비길 

수 없었다. 내가 법석 잡은 그들의 손이 검

거나 말거나, 거칠거나 말거나 그들에게서 

흐르는 내 몸에서 흐르는 동족애의 피는 

그때 한참 풀무 불같이 더운 해에도 비길 

수 없었다. '포도 좀 잡수시오!' 하면서 폭

포수 같은 송이를 따서 주던 그의 사랑! 불

결같이 쩔쩔 끓는 낮이 가고 서늘한 열대 

지방의 저녁 바람에 땀 들이고 있는 리들

리를 찾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가까웠었다. 

한인 예배당 곁 김 씨 댁 앞 나무 밑에서 

놀던 그 댁 따님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동

네 여러분들과 깔개를 펴고 부침을 부치며 

이야기하는 취미도 귀하거니와 그와 함께 

느낀 로맨틱한 향수도 꺾어 지우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

1928년 10월 데비스 목사의 사회로 미

국 남감리교 중가주 계삭회에서 권종흡이 

서기로 책정되어 회무 처리에 들어갔다. 

권사이자 주일학교 교장인 권종흡이 보고

하였는데 그는 권사와 주일학교 교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그해 성탄절은 세 부분으

로 나누어 매우 성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오창곤의 사회로 일곱 조목의 재미있는 절

차를 진행한 1부에 이어 2

부에는 권종흡의 사회로 

11가지 취미 있는 순서를 

진행하였다. 3부에는 진영

구의 사회로 희락과 여흥 

등의 유쾌한 순서가 있었

다. 

1929년 1월에 미국 남

감리회 지방회는 권종흡

을 리들리 한인교회 전도

사로 파송한다. 그 외에도 

전도사로 오창곤과 마주흥이 있었고, 담임

목사는 한석원이었다. 또한 권종흡은 임정

구 목사와 함께 '교회 건축부 위원'으로 임

명되었는데 위원장은 황사선 목사였다.

그해 6월에 중가주 스탁톤에서 미국 남

감리교 구역대회가 있었다. 상항 예배당 

건축위원장 황사선 목사의 보고에서 상항

한인교회 건축헌금 모집위원을 삭도, 오클

랜드, 스탁톤, 리들리에 두 명씩 선정하였

는데 권종흡은 임정구 목사와 함께 상항을 

맡았다. 그리고 신령상 위원장 임정구 목

사의 제안에 따라 중가주의 태푸트와 딜라

노 등에 거류하는 동포의 전도를 리들리 

교회 한석원 목사가 담당하였으므로 본 교

회 전도사 권종흡도 동행하게 된다.

버클리 웹윗교회 응접실에서 모인 가주 

동양인 선교연회는 그해 9월에 있었다. 내

쉬빌의 총선교부 클락 박사와 태평양 연회

의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해이 감독의 주

관으로 지방 목사들의 보고에 이어 전도사

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권종흡도 보고하였

다. 이 회의에서 권종흡은 전도사 직분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한인부 회의에서 주일학교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공과를 사용하고, 국어학교

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하고, 미국 남감

리교 부흥목사 콜 박사를 초청하여 12월

에 상항, 스탁톤, 리들리 등의 교회에서 부

흥회를 하기로 했다. 

그해 10월에 있었던 마영준의 가족 송별

회에서 권종흡은 섭섭한 정을 기도에 담았

다. 답사에 나선 마 부인은 '사업상 관계로 

떠날 때 이 같은 귀한 모임은 미주 20성상

에 처음입니다... 우리 집에는 큰 영광으로 

압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은 3부로 구성됐

다. 먼저 이충기가 오후 5시에 리들리 여

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동포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석원 목사의 기도 후 김형

순이 보낸 터키 세 마리로 이흥섭이 장만

한 터키 요리를 먹은 후 진영규와 최학선

의 '유산단가'를 비롯한 여흥이 있었다. 

2부는 감사절 예배였다. 찬송가 제창에 

이어 권종흡이 기도하였고 한석원 목사가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보다 오는 일 년 동안에 많은 축복이 

내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힘쓰자고 강

조한 후 해외에 있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

운 감사를 받았으니 지금 조국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이 추운 겨울

에 삶의 길을 찾는 우리의 형제를 돕자고 

감격과 눈물로 역설하였다. 

감사절 헌금 순서가 있었고 이 헌금은 

본국에 보내기로 했다. 총 46달러 30센트

였고, 권종흡은 2달러를 헌금했다. 제3부 

순서는 마주흥의 집에서 연겟짐에 기과의 

간략한 연회가 있었다. 신한민보는 "우리 

각 교교(교회)에서 감사절을 성대히 지켜 

내지에서 굶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자고"라

는 제목을 달아 이날의 감사절을 크게 보

도했다. 

그해 성탄 축하회에서 권종흡이 사회를 

맡았다. 12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권은

식과 권정식이 '거룩한 밤'을 하모니카로 

부르면서 1부 예배를 시작했다. 찬송가 63

장을 다같이 불렀고, 마주흥의 누가복음 2

장 8-20절의 봉독과 이치완의 이사야서 9

장 1-7절의 봉독 후 오창곤이 기도하였고, 

권형식이 '고요한 밤'을 불렀다. 

이어서 한석원 목사가 '예수의 오심'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가 기도한 

후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불렀고 이어 그가 

축도하여 예배를 마쳤다. 제 2부에서 어린 

학생들이 '고요한 밤'을 부를 때 산타클로

스가 들어와서 예물을 나누었고, 밤 9시에 

폐회했다.

1930년에도 권종흡은 전도와 선교에 열

중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맡겨 신년

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살

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

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

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

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리고 그 날 밤에는 권종흡이 ‘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그해 3월에 리들리 한인예배당에서 데

비스 목사의 사회로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 제 1계삭회가 있었다. 구역 목사 한

석원과 전도사 이치완의 보고에 이어 권종

흡이 보고했고, 오창곤 전도사와 마주흥 

목사의 보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권종흡은 재정 유사와 주일학교 교

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형순과 장유문

이 권사가 되고, 장유문과 김형순과 권영

복과 강순태가 탁사가 되고, 장유문이 유

사가 되고, 오창곤과 진영규가 교육 위원

이 되고, 이치완과 진영규가 생명록 조사

위원이 되고, 김형순이 평신도 인도자가 

되고, 권영복이 부인선교위원이 되고, 지

방회 평신도 총대에 김덕세 부인이 피선되

었다. 

그해 4월 리들리 한인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회 4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대표로 온 양주삼 목사 부부의 

환영회가 있었다. 김형순의 사회 하에 일

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른 후에 권종흡

이 기도를 하였다. 그달에 상항 한인예배

당에서 데비스 목사 주관으로 지방회가 있

었다. 권종흡은 불참했지만, 그도 오창곤, 

이치완, 노순태, 김필권 등과 함께 품행을 

통과하고 전도사 2년으로 승급하고 전도

사 직첩을 계속했고 '신령상위원'으로도 선

임되었다. 그해 결론위원, 결의위원, 전도

사 인허위원, 교육부 위원, 교회 건축부 위

원 그리고 재정부 위원 등 6개 위원회가 

더 있었다. 이해 리들리, 태프트, 딜라노 등

의 리들리 구역의 교인 총 75명 중 출석은 

50명이었으며, 지난 1년간 세례받은 자는 

유아세례자 1명뿐이었고, 총 헌금액은 966

달러였다.

권종흡의 나라 사랑은 1929년에 디뉴바

의 국어학교인 고려학원에 기부한 2달러 

50센트에서 보인다. 이는 '대한인의 피와 

말은 우리 민족의 생명인 바 이 생명의 진

리로써 우리 소년 남녀를 교육'하는 교육 

기본금이었다. 두 달 후 삼일절 기념식에

서 고병관, 윤액네스, 김형순, 박윤서, 김춘

성과 더불어 그도 나라 사랑을 강조했다. 

이날 선언한 아래의 ‘앞으로 우리의 의무’

는 귀담아둘 만하다. 

“3월 1일 오늘은! 대한 사람이 십 년 전

에 처음으로 독립을 부르짖은 기념할 날이

다. 대한 사람아! 태극기 날리는 그 아래 

모여라. 정신을 살리자! 힘을 모으자! 일을 

하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유의 나라를 

만들자! 무궁히 뿌리를 튼튼히 박혀 주어

라!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영원히 살자! 

우리 대한 사람들아! 우리의 외치는 대한

독립만세의 소리로 천벌을 뒤집어 놓자! 

힘껏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높이 불러라.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싸우자! 우리의 

독립이 오는 그 시간까지. 민국 11년 3월 1

일.” 

그해 10월에 한인 아동교육기관 기성발

기위원 리들리 대표로서 한석원과 진영규

와 함께 그도 '국어학교에 필요한 교과서

와 창가집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

고, 기숙사나 양성소를 마련하고, 자국의 

정신과 사상을 연계할 방침을 연구하여 실

행'하기로 했다. 

1930년은 슬픔의 해였다. 6월 남강 이승

훈 선생의 추도회에서 권종흡은 이치완과 

강화중과 진영규와 오창곤과 함께 추도사

를 맡았고, 이웃 정봉준이 중가주 스탁톤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귀국

1933년 권종흡은 남가주 업랜드에서 농

업에 종사한다. 그해 8월 그는 '사랑하는 

형제께 고함'을 신한민보에 게재하고 여러 

형제의 번지를 일일이 알지 못하는 고로 

광고하는데 세음조를 보내 주신다면 보조

해주신 것 같이 감사하겠다면서 다음과 같

이 적었다. 

"같이 늙어가는 터인즉 늙은이의 노동 

생활이 극난한 것을 잘 아시겠기로 세음조 

있는 형제에게 고합니다. 김병규 10달러, 

이병학 189달러, 이성창 100달러, 유진익 

40달러, 박동규 100달러, 윤병희 128달러, 

진영규 10달러, 장유문 23.25달러. 이상." 

본국 수재 구제금 2달러를 기부할 때인 

1936년 그는 '알타 로마'에 사서함을 가지

고 있었다. 그해 12월 19일에 나무에서 떨

어져 얼굴과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

원하다가 월말에 퇴원하였다. 66세가 되던 

1937년 6월 10일 여생을 정다운 고국에 

돌아가 보내기 위하여 상항에서 '아사마 

마루' 선편으로 귀국했다. 그 후 그의 이름

을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9. 권종흡(1871-?)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29년 미남감리회 지방회서 리들리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

재정 유사와 주일학교 교장 역임...자비량 선교, 구제도 힘써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리들리 제일감리교회 

귀국. 신한민보 

1937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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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관계의 책

현대인들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소홀히 여기

면서 살아간다. 관계가 핵심이고 나

머지는 사소한 것들이다. 수많은 관

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

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

계, 물질관계 등이 그것이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

은 관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관

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죽음이 찾아

왔고 불행이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

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를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셨다. 십

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열쇠가 된다.

리더의 성공 여부는 관계에 있다

최근 리더십과 관련해서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이다. 이것은 곧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업적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리더

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

해 나가야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우지 못한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

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다

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들과 건강한 인간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업적과 탁월

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성공한 리더인가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주변

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

는 것이다. 리더인 내가 지금 죽는다

고 해도 나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조직과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

람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리더로 

평가 받을 것이다. 조직과 공동체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당

신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세웠다면, 그래서 

당신이 그 조직에서 잠시 자리를 비

우더라도 당신이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리더이다. 리더여, 오

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라.

살리고 세우고 주어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의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살리고 

세우고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리더는 살리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살고,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 심는 대로 거

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리더는 

세우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남

을 헐뜯고 시기하고 모함해서 파괴

하는 세상 가운데 리더는 희망을 세

우고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는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모든 투자를 해나

가야 한다. 리더는 주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준다는 것은 희생한

다는 의미이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

다.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라

리더는 관계 맺기에 능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관계를 잘 맺는 것

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안타

까움이다. 관계를 잘 맺는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

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

간다. 어떤 리더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게 될 때, 그를 미워

하기보다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

렇다고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

게 될 것이다. 

리더의 관점에서 구약의 잠언을 

연구해보면 인간관계의 교과서인 

것처럼 관계에 대한 많은 리더십 이

론들이 등장한다. 잠언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정직함에 대한 언급이 눈이 

뜨인다. 정직한 리더는 신뢰를 얻고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진다. 신

뢰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진다. 리더

여, 정직을 연습하고 실천해서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라.

관계회복의 영적 솔루션

①필요를 채워라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 되

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그 필요가운

데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②먼저 다가가라

당신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먼저 

다가가라.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

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깊어간다. 

③감정에 공감하라.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들어 주라. 

리더는 감정이 진실 되지 않거나 논

리적이지 못해 의심과 두려움이 있

을지라도 상대방을 배려 해주어야 

한다. 

④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

하라.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하

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비현실적

이고 둔한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

한가?” 하는 점들을 깊게 생각하고 

리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핑계

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실

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

는 리더가 되라.

⑤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

는데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갈등

이 있을 때에도 비난, 비교, 판단, 모

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들은 절대 사

용하면 안 된다.

⑥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가 리더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중심성일 수 도 있다. 그러나 

화목을 위해서 리더는 양보하고, 상

대방에게 맞추며 그의 필요에 호의

를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

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

견 차이나 이견이 있을 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다. 획일이 아닌 연합을 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이 

아니어도 공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

니고 계속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

라도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영성이다. 누가 영성이 깊

은 리더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

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 리더이다. 

관계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 관계가 

잘되는 곳에 화목과 평화가 넘친다. 

지금은 리더가 관계의 중요성을 철

저히 기억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현대사회 핵심인 관계는 영성...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

살리고 세우고 주는 것...사람 아닌 문제공격, 해결보다 화해

리더십 코멘터리 (73)

관계회복의 영적 솔루션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서구화된 식사습관과 사회 발달로 한국인의 질병 

양상은 점점 서양인과 비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인에게 거의 보지 못했던 궤양성장염이나 크론

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드물지 않게 진단되고 있

다. 미국에 이민 온 일본계 미국인의 사례를 예로 들

면 이민 1세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이민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질병의 양상이 미국인과 유사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이 질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20대 초반의 대학 2학년생인 임 모씨는 2개월 전

부터 대변을 볼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와서 깜

작 놀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변비 때문에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피는 계속 나오고 

2주전부터는 설사와 함께 복통도 있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임씨는 학기말 시험 준비로 스트

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임시는 힘들게 시험을 모두 마치고 병원을 찾아왔

다. 임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 진

학을 위해서 동부로 왔다. 처음 겪는 동부의 춥고 어

두운 날씨 때문에 첫 해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

지만 잘 이겨냈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

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때면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담배도 피우

지 않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으며 주말이면 규칙적

으로 운동하고 있다. 임씨의 의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직장 수지 검사상 혈변이 묻어 나왔

고 치질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혈액검사를 했는

데 직장에 궤양이 보였고 조직 검사상 궤양성 장염

으로 진단 받았다. -

  

궤양성 장염은 크론병과 함께 염증성 장 질환의 

일종으로 주로 북유럽이나 영국계 미국인에서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와 육류 위

주의 식사,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 등으로 한국

계 미국인이나 한국인에서도 궤양성 장염의 진단이 

늘고 있다. 

궤양성 장염의 원인은 유전과 환경 모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15-30세에 가장 흔하지만 중년이후에도 발병

할 수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염증성 장염이 상대적

으로 드물기 때문에 세균성, 바이러스성, 결핵성, 허

혈성 장염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오는 장염 등과 구

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궤양성 장염

혈변과 함께 설사와 복통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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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사탄학’을 연구해보면 사탄이 

적어도 10가지의 전략을 통해 우

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

戰百勝)한다”는 손자병법(孫子兵

法)대로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1. 교만(Arrogance, Pride)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효과적

인 사탄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

이란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때문이었고, 하

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음행도 “모든 것이 다 내 것

이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

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

래된 사탄의 전략으로 지금 도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절망(Despair, Hopelessness)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

망은 사탄의 방해전략입니다. 교만

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절망은 자신이 못

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절망

은 자포자기나 자살에 이르는 병입

니다.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 자

살로 이어집니다. 최근 들어 빈번

하게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은 바로 

절망의 표현이며 결론입니다. 그러

므로 절망이 영적전쟁에서의 사탄

의 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3. 비교의식(Comparison, Parallel)

C. 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

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결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는 비교의식을 통한 사탄의 전략

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의심과 불신(Doubt, Unbelief)

의심은 때로는 진리탐구의 자극

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은 거짓말의 믿음이

요, 지옥으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불신은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원인

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협동을 깨

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과 

불안의 뒤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

리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통

해 사탄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

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고 있

습니다.

5. 거짓말(Lia-Liar)

거짓말의 본질은 사탄에서 비롯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요8:44). 이같이 거짓

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

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

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

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

다. 사탄의 거짓말 전략에 넘어가

지 않으려면 입의 훈련이 필요합

니다.

6. 미움(Hate)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멀

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

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

타납니다. 미움의 뿌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미움은 사탄

이 인간에게 뿌린 영적 전염병과 

같아서, 일단 이것이 마음에 들어

가면 암처럼 곪게 되고 마침내 터

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건 없

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

니다. 미움의 장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7. 불평과 원망(Complaint & 

Grumble)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전 심해

진다는 점입니다. 즉 불평은 또 다

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

망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불평

과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가 커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

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

다. 불평과 원망은 비교에서 비롯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병을 치유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전

적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감

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다

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8. 지연(Delay, Lateness)

사탄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

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

획하면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이것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

늘 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게으

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연작전이 사탄

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지연작전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려

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지연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9. 불성실(Insincerity, Untruthfulness)

사탄은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

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항상 게으

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을 골라

서 유혹해 이용했습니다. 성실이 

성공의 친구이듯, 불성실은 실패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벤자민 프

랭클린은 “정직과 성실로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백 권의 책보다 하

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입니다”라고 말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노력하고 뛰어다닌 사람입니

다. 성실만이 성공을 만들고 사탄

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 외식(Hypocrisy)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

입니다.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

는 마지막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

에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

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식주의

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

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

식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서신 

사탄의 10대 전략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조형

수 목사)는 제 71차 노회를 한길교

회에서 갖고 신임 노회장에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부노

회장에 한성윤 목사(나성남포교

회)를 선출했다. 

정공필 목사는 “노회장으로써 최

선을 다해 노회와 노회원들을 섬기

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이날 노회는 지난 3월18일 공동

의회를 통해 가결된 한길교회 노진

준 목사 담임목사 사임에 대한 전

권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한길교회 새 담임목사로 청

빙된 박찬섭 목사에 대해서는 박 

목사가 KPCA에서 PCA로 교단변

경 및 서남노회 가입을 위한 필답

고사에서 헌법과 성경과목에 대해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필답고사 준비과정이 너

무 짧았으며 고시부 사정상 면접 

및 구두고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

한 관계로 이날 플로어테스트를 통

해 박 목사의 서남노회 가입 및 본 

교회 담임 건이 통과됐다. 

박 목사는 KPCA에서 PCA로 전

입된 목사지만 목사안수를 PCA에

서 받았기에 필답고사 등 행정절차

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필답고사 

절차에 대한 부실이 플로어 테스트

로 대체된 점은 향후 판례로 남아 

필답고사 대신 플로어테스트로 대

체해달라는 청원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은성교회의 경우 황명길 담

임목사의 사임이후 담임목사로 청

빙된 권도근 목사는 본교회가 청빙

절차 및 담임목사 취임에 대해 노

회보고 없이 이루어진 점이 불법으

로 결정돼 은성교회 황명길 목사의 

목회연고 해소와 권도근 목사 목회 

연고를 위한 전권위원회를 결성해 

모든 권한을 정권위원회에 맡기기

로 결정했다. 

다음은 제71차 PCA 한인서남노

회 새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정공필 목사 △부노

회장: 한성윤 목사 △서기: 정한식 

목사(한길교회) △부서기: 정데니

얼 목사(리디머장로교회) △회의

록 서기: 권승룡 목사(예수가족교

회) △회의록 부서기: 주진혁 목사

(한길교회) △회계: 신정훈 장로(

밸리벧엘장로교회) △부회계: 이

양훈 장로(은성교회).
<박준호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와 중앙아

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휠체어를 발

송한다. 샬롬장애인선교회는 제40

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을 

12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이번 발송식에는 수동 휠체어 

432pcs, 전동 휠체어 3pcs, 워커 

226pcs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여성 

옷 등을 포함해 총3,022점이 모였

다. 이 모여진 물품들은 오는 9월 20

일 롱비치항에서 선적돼 중앙아시

아 우즈베키스탄과 아프리카 우간

다로 각각 1컨테이너씩 보내지게 

된다. 

이날 박모세 목사는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장애인들이 40회에 

걸쳐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

나님의 은혜”라며, “이번에 보내지

는 물품들은 3천명 이상을 도울 수 

있는 물량이며 의료기구만 1400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열린 휠체어 사

랑이야기 기금으로 1500명 장애인 

돕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여러 교회

와 성도님들 그리고 단체들에 감사

드린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

라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소

망과 격려가 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

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사

역보고를 통해 말했다. 

박모세 목사의 부인인 박성칠 사

모 는 “너무 감격스럽다. 19년 동안 

40번 보낸 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남

가주는 물론 타 지역에계신 분까지 

마음 다해 사랑의 손길로 물질과 기

도로 도움 주셔서 가능했다. 앞으로

도 더 많은 협조와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샬롬장애인선교회

의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

를 통해 제3국과 빈민국에 보내진 

휠체어(수동·전동)의 수량은 

12,138pcs, 기타 의료보조기구 

51,746pcs 등 총 63,884점에 이른

다.
<박준호 기자>

한길교회 박목사 노회가입 및 은성교회 목회권한 정권위에 일임

샬롬장애인선교회 제40차...19년간 총63,884점

PCA서남노회 신임 노회장에 정공필 목사 

우간다와 우즈벡에 휠체어 발송

한인청소년들을 위한 영적각성집

회 유스 하이어콜링 컨퍼런스(2018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가 오는 12월 27일(목)부터 29일(

토)까지 샌디에고 타운 앤 컨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

견이 11일 오전 11시 제이제이그랜

드 호텔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이성우 목사(대회 실

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려 한기형 목

사(공동 대회장)가 대표로 기도하

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

부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송 목사는 “한인 2세들의 영적 건

강과 복음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컨

퍼런스가 많은 한인청소년들이 영

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후원

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종술 목사(순 무브먼트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Unashamed(롬

1:16)’이라는 주제로 열린다”며 “집

회를 통해 복음에 대해 부끄럽지 않

은 세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참가대

상의 세분화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까지 컨퍼런스는 청소년들과 청년

들이 함께 참여했던 집회였지만 올

해는 대학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전

인 19일부터 22일까지 컨퍼런스를 

갖고 크리스마스 이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컨퍼런

스로 열리게 된다. 

박종술 목사는 “2010년부터 작년

까지 중학생부터 대학생은 물론 청

년들까지 함께하는 집회를 가져왔

다”며 “많게는 10년 이상의 연령차

이가 있었다. 세대를 초월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은 있어왔지만 

각 연령별로 갖고 있는 관심사와 세

대 간 채워지지 않은 갈증들이 집회

를 마치고 나면 항상 아쉬움으로 남

았다. 따라서 올해는 청소년들과 청

년들을 분리해서 집회를 열고 집회

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정명 목사는 “처음 갖게 되는 

청소년들만의 집회인 만큼 많은 교

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

다”며 “특별히 소형교회와 미자립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

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번 컨

퍼런스를 겨울수련회로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많은 교회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힘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집회 주요 강사로는 유진 조

(Senior Pastor of Quest Church), 

데이빗 박(Traveling Speaker), 영 

리(SOON Movement Fie ld 

Ministry Director), 케빈 영(Cru 

High School ministry)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저녁 

대집회, 시드오브워십(Seed of 

Worship)공연, 선택특강, 전도 강의 

및 훈련, CCM & CCD 페스티벌, 

HC올림픽, 교회별 팀 빌딩 타임, 

Praise & Worship by Undig Tour 

등이 준비되고 있다.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일정은 오

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남가주

와 북가주의 대학청년들을 위해 샌

디에고 타운 앤 컨트리 호텔에서 열

리며, 27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와 

북가주는 물론 라스베가스와 아리

조나 등 서부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에 

아틀란타에서도 열린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부터 5일

까지 뉴욕에서 ‘뉴욕 하이어콜링 컨

퍼런스’가 열리며, 1월 2일부터 4일

까지 하와이에서 열리게 된다. 

집회 등록비(숙박비 포함)는 200

달러이며, 각 교회마다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주최 측은 미자립교회들 

학생들을 위해 등록비 조정 감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213)210-8248, 389-

5222. www.highercallingyouth.

org
<박준호 기자>

유스하이어콜링 컨퍼런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2월19-22일, 27-29일...아틀란타, 뉴욕, 하와이에서도 

청소년 위한 ‘하이어콜링’ 집회 연다

PCA한인서남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임원들(사진 왼쪽이 정공필 노회장)

샬롬장애인선교회는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학

교(총장 박창식 

박사) 주최 ‘제

9회 국내 및 해

외 한국어 교육

자 체험 수기 

공모전’이 10월

까지 개최된다. 

본교는 한국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발

전 및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그 저변을 전세

계에 확대하기 

위해 본 공모전

을 기획했다. 

훈민정음 반

포 572돌을 기

념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하

는 본 공모전을 

통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

고 생생한 경험담을 전 세계 한국

어 교육자와 공유하게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10월 31일(수)

까지이며 응모주제는 외국인 및 재

외동포,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체험(다양

한 교육방법 및 생생한 지도 체험 

등의 내용)이다. 

응모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원고분

량은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A4

용지 4매 내외(글자크기 11포인트, 

행간 160%)이다. 

응모방법은 본 대학 한국언어문

화학과(class.scau.ac.kr/language) 

및 국제언어교육원(language,scau.

ac.kr)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원고와 함

께 대학응모 전용 이메일(essay@

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본교총

장상) 1명(상장 및 상금 백만원) △

재외동포재단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종이문화재단이사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상

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10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이다.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예정이며 본 대학 한국

언어문화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문의: 82-2-2287-0381, 

0396, 0331
<기사제공: 디지털 서울문화예

술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및 국

제언어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주최, 제 9회  

‘국내및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와 뉴

욕동노회(노회장 목사) 제 83회 정기노회가 지난 11일 뉴욕양무리장로

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18일에 주사랑장로교회(담임   목사)에

서 각각 열렸다. 노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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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한인침례교연합부흥회
뉴저지 한인침례교연합부흥회가 “Cheer Up! Together”이라는 주제

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진재혁 목사(한국 지구촌교

회 담임)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저녁 8시 지구촌교회(담임 김

주헌 목사) △22일 저녁 8시 등대교회(담임 김화용 목사) △23일(주) 

오후 2시 주사랑교회(담임 송재현 목사).

▲문의: (201)265-1487

뉴욕교협 제 4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제 44회기 마지막 제 4차 임･실행위원

회가 9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

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2018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2018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10월 19일(토)과 20일(주) 오

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뉴욕

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청소년 집회로 강사는 리사 

송 목사(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이며 “Fearless”(1 John 4)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718)279-1414

이보교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가 지난 16일 친구교

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9월 30일: 뉴욕우리교회 △10월 14

일: 뉴욕 어린양교회 △21일 한울림교회 △28일 후러싱제일교회. 

▲문의: (646)450-8603

미주한인여목협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에스더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10월 14일(주) 오후 5시 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

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655-0199

퀸즈장로교회 교사 세미나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9월 28

일(금)과 29일(토) 오후 8시에 본 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성국 목

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문의: (718)886-4040

상처치유 찬양토크 콘서트
찬양 및 공감토크 콘서트가 “상처를 사랑하다” 주제로 9월 26일(수) 

저녁 8시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최현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강

훈 목사(멘토브리지 대표, 국제 코스타 강사, CGN TV 나침반 강사). 

▲문의: (718)478-8900

제 2회 마하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담임 박춘수 목사)가 주관하는 제 2회 마하

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 10월 14일(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

지 열린다. 장소는 220 Berry Hill Road, Syosset NY 11791.  

▲문의: (917)930-5502

장순자 케냐 선교사 별세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제 1호 파송 선교사인 장순자 선

교사가 케냐 가리사 지역 문요요야 부족 마을에서 76세로 별세했다. 

장 선교사는 1995년 남편 최동훈 선교사와 함께 케냐 선교사로 파송 

받아 23년간 사역을 감당해왔다. 장례는 지난 18일 케냐한인연합교회

에서 윤석재 목사 집례로 치러졌다. 유족으로는 남편 최동훈 선교사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문의: (646)391-6483 최은주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임직자와 노회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뉴욕노회 목사안수식...전성호, 첸위지 목사

“어머니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다”
뉴욕청소년센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글로벌한인여목연 창립 2주년 감사예배
10월 7일(주) 오후 5시 친구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11일 저녁 노회 폐회 전인 오후 7

시,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은 임직자는 퀸즈장

로교회 소속 전성호, 첸위지 목사

다.

안수식은 임병순 목사 인도로 기

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 특별찬양 글로리아싱어즈, 

말씀 문종은 목사,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특별찬양 CM콰이어, 

권면 이규본 목사, 축사 이영상 목

사, 답사 전성호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종은 목사는 “주께 받은 사

명”(행20:22-24)라는 제목의 말씀

에서 “뉴욕노회에서 하나님의 종

을 세우신 것을 감사한다”며 “목회

의 길이 순탄치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낙심하

지 말며 죽을 때까지 이 은혜의 복

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 달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본 목사는 “첫째, 성경을 많

이 읽어라 둘째, 꿈(비전)을 가져라 

셋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

했다.

이영상 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비밀

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귀

한 일을 맡은 목사가 된 것을 축하

한다”며 “우리의 할 일은 충성뿐”

이라고 축사했다.

전성호 목사는 “퀸즈장로교회에

서 36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장영춘 

원로목사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길

을 걸을 때 품어주신 김성국 목사

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생명 걸

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최

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며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예수님

만 쫓아가는 목사가 되겠다”며 “부

족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답사

했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회장 전희수 목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감사예배를 드렸

다.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뉴욕회장 권

금주 목사 인도로 임마누엘찬양단

(인도 마요셉 전도사)의 찬양에 이

어 시작됐다.

심화자 목사의 기도 후 박드보라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CBSN방송

합창단의 특송과 김삼수 목사(대

구 푸른하늘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삼수 목사는 “하나님의 아름

다움을 보라”(사35:1-2)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을 보고, 경험하고 그 길을 걸으라”

고 말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생

활에 익숙했던 제가 3가지 광야(경

제적 빈곤, 건강, 교회개척)를 거치

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우

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돼 나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세워지게 하

자”고 전했다.      

이어 안경순 김사라 목사의 헌금

특송, 장만자 목사의 헌금기도, 전

희수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전희수 목사는 “지난 2년간 본회

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뉴

욕교계 목회자와 언론들에게 감사

한다”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와 헌신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말하

고 “여성이 가진 은사로 영혼구원

을 목표로 달려왔다. 어머니의 마

음으로 세계를 품는 어머니기도회

가 되도록,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

와 열방을 향해 구원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회장소개가 있었

다. 이날 캐나다와 텍사스,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회장이 참석했으며 

권금주 뉴욕회장은 지난 1년간 연

합회의 활동을 영상을 보며 소개했

다.  

축사를 맡은 뉴욕교협회장 이만

호 목사는 “목회 신앙의 기본이 기

도와 구제인데, 본 회는 이 2가지

를 잘해왔다며 뉴욕교협과 목사회

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연합을 이

루자”고 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유상열 목사는 “본회가 성별보호

의식 유혹에서 자유롭게 사역해왔

음을 축하한다”며 “특히 여성의 특

성을 잘 살려서 어머니기도회를 지

속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축하

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서은주 캐나다회장과 김희

숙 목사 대독으로 한국어머니기도

회 정사라 회장, 오하이오 어머니

기도회 김옥경 회장 등이 축사했

다. 또 민미량 목사가 축시를 낭독

했다.

예배는 윤세웅 목사 축도로 마쳤

다.

오찬기도는 조상숙 목사가 했으

며 오찬 후에는 제 22차 어머니기

도회가 진행됐다. 기도회 말씀은 

신동숙 사모(블루스카이영성원장)

가 전했다. 

▲연락처: (646)247-8258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를 갖는다.

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준현 목

사, 이사장 강영규 장로)는 지난 18

일 오후 3시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감사음악회를 소개했

다.

기자회견에 사무총장 김준현 목

사와 이사장 강영규 장로, 황영송 

목사(수정성결교회 담임, 직전 

AYC 회장), 주영광 목사(뉴욕한민

교회 담임)이 함께 했다(사진).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지난 

30년간 청소년센터는 이민 초기의 

가정이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했다”며 “특

히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는 △학교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룬 학

원사역을 비롯해 △신앙증진을 위

한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건강하

게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도와 온 

농구대회, △학업능력 향상을 돕는 

SAT클래스, 아울러 △불가피한 상

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청소년과 

가정을 돕는 법률지원, 그리고 상

담 등 뉴욕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청소년센터는 지

난 30년간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년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겠

다”고 말했다.

감사음악회는 10월 7일(주) 오후 

5시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

서 열린다. 저녁 만찬이 준비된다. 

이날 소나타 다 끼에스타 챔버와 

콰이어가 공연하며, 이정석(지휘 

및 오보에), 이선영(음악감독), 김

하얀(소프라노), 오화평(바리톤), 

민경기(트럼펫), 한나연(비올라)가 

출연한다. 
<유원정 기자>

지역사회 시장 등 패밀리터치 방문
지난 9월 17일 리틀페리 시장

(Mauro D. Raguseo)과 보로장

(Paula J. Cozzarelli)이 패밀리터치 

새 오피스를 방문해 타운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감사패를 전달했

다.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사

회와 패밀리터치가 힘을 모아 개인

과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는 지난 8월 말 레오니아에서 리틀

페리로 이전하고 앞으로 가정, 타

운에서 카운티까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갈 계획

을 세우고 있다. 

프 로 그 램  문 의 는  w w w .

familytouchusa.org (201)242-

4422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가든노회는 회무처리를 통해 직

전 노회장 박형기 목사에게 감사패

를 증정했으며, 뉴욕제일장로교회(

조성훈 목사)로부터 박창준 목사 

후보생 고시허락 청원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노

회장 허상회 목사 인도로, 기도 부

서기 이준성 목사, 성경봉독 회록

서기 박해창 목사, 설교 노회장, 성

찬예식 부노회장 김재호 목사, 축

도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 이종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행복한 노회”(창

2:18-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행복한 노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

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

는 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복한 노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했다.

허상회 목사는 “깃발 든 한사람

이 매우 중요하듯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 돕

는 배필을 주셨듯,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

는 주의 은혜가 우리 노회 안에 가

득해 혼자 있는 불쌍한 사람이 없

기를 기도한다. 행복한 노회는 돕

는 자가 많아야 한다. 내가 돕는 자

가 돼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부족을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노

회, 거룩함이 있는 노회, 죄를 회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

가 될 때 행복한 노회가 된다. 찬송

이 사무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말씀으로 회복돼 헌신하는 깃발 든 

동역자들로 인해 행복한 노회가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든노회는 뉴저지시찰 7교회, 

뉴욕시찰에 과테말라 서머나교회(

염현일 목사)를 포함 5개 교회로 

구성돼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주사

랑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동노회

에서는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

호 목사) 장로 2명 증택 청원 △뉴

욕참교회(문덕연 목사) 장로 3명 

증택 청원 △주사랑장로교회(정준

성 목사) 장로 3명 증택 청원 △주

사랑장로교회 김성일 씨 목사회원 

가입 및 부목사 허락청원 △뉴저지

임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 교회

이전 주소변경 허락청원 △조영길 

목사 추천 조셉전(전주현) 씨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베이직교회(

이상만 목사) 추천 김파 장로고시 

청원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각부 보고에서 청소년지도부는 

지난여름 총 61명이 참석한 글로

리수련회 보고를 했으며 전영구 도

미니카공화국 선교사의 선교보고, 

회계보고(이월금 9,397.24달러, 수

입 4,870달러, 지출 6,380.07 달러, 

잔액 7,887.17달러), 교육부의 목회

자수련회(8월 27-29일, 뉴포트 로

드아일랜드) 보고가 있었다.

뉴욕 시찰은 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의 건축 준비를 알렸

으며, 뉴저지시찰은 10월 22일 가

을소풍을 알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회장 

이상만 목사 인도로 기도 문덕연 

목사, 설교 이상만 목사, 성찬예식 

장기수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 광

고 정준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이상만 목사는 “사람의 본분”(전

12:9-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솔로몬 시대는 물질적으로 이스

라엘 최고 전성기였으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말

년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가 강조한 2가지는 

젊었을 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

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는 것이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 2가지를 지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욕동노회는 뉴욕과 뉴저지 2

개 시찰 하에 13개 교회, 목사회원 

41명, 선교사 12명, 장로총대 7명

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헌신의 깃발 든 “행복한 노회”로

가든노회

뉴욕동노회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

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31회 정기노회

가 11일 오전 10시 갈보리한인교회

(담임 조정기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김성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 돼 기

도 이훈우 목사, 설교 차병학 목사

가 맡았다. 

차병학 목사는 ‘예수님이 명하신 

길’(마18:16-20)의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으며 김현인 목사와 김성일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진 뒤 

박대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이훈우 목

사의 Peace International Mission 

선교교회(PIM선교교회)의 가입 청

원을 허락했으며 동문교회 김광삼 

목사로부터의 교회 탈퇴 청원은 분

명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반송키

로 했다. 

한편 회계 박영수 장로의 사임청

원은 그대로 받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노회는 금번 노회

장소가 아리조나 갈보리한인교회

여서 LA지역에서는 먼 곳이었으나 

회원들은 노회발전을 위해 함께 모

여 토의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정리: 이성자 기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아리조나서 열려

PIM선교교회 가입 등 회무처리 

로스앤젤레스노회 회장 박대원목사(우)와 서기 김성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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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한가위 추석알리기, ‘아리랑 투게더’
미국교단인 크리스천처치(제자회)는 오는 23일(주) 오후 4시 패서디나

크리스천교회(789 N. Altadena Dr)에서 한가위 축제 ‘아리랑 투게더’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국교단에도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알려서 다

양한 민족의 문화 중 한국의 명절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로 삼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문의: (213)820-8855

  

감신동문회 제 1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명환 목사) 주최 제 1회 장학금 모

금 골프대회가 24일(월) 오전 10시 샌드 캐년 컨트리클럽(27734 Sand 

Canyon Rd)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1인 100달러(카트와 식사포함).

▲문의: (805)389-3161 이상영 목사 

  

남가주연세콰이어 정기연주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산하 남가주연세과이어(지휘 이정욱, 단

장 송재홍)가 오는 29일(토)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문의: (323)333-6634

 동부사랑의교회 ‘청년의 삶’ 세미나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매달 남가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삶’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 강의는 9월 30일. CMF선교회 대표이며 크리스

천 결혼교실을 진행하는 김철민 장로가 강사로 서며 10월 28일 임상심

리학 박사인 김경준 교수가, 11월 18일에는 코스타 강사인 박수웅 장로

가 각각 강사로 선다. 

▲문의: (714)330-0674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제 4대 담임 파송감사예배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제 4대 목사로 파송된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

사예배가 30일(주) 오후 4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310)973-5106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는 오는 10월 7일(주) 오후 6시30분 훌러

턴장로교회에서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최정

원 소프라노를 비롯해 LA 남성선교합창단, LA 목사중창단, 레위 남성성

가단, 소노러스 싱어즈, 오렌지 미션콰이어 등이 출연한다. 본 음악회는 

찬송가 보급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찬양사역자 및 찬양팀을 후원하

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문의: (562)714-0691 

10월 1일 은퇴선교사 첫 입주 시작
오는 10월 1일 은퇴선교사 첫 입

주를 앞둔 은혜선교관 봉헌예배가 

13일 오전 10시30분 은혜선교관이 

위치한 은혜한인교회 파킹랏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예배는 은혜한인교회 설립 

목사인 김광신 목사를 비롯, 신승

훈 목사(국제총회 총회장), 이서 목

사(OC교협회장), 덕 채피 풀러턴 

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담임 한기홍 목사는 “선교사님

들이 은퇴 후에 불안해하는 것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이다. 

요즘은 노인아파트 구하기도 어렵

다. 그래서 장기로 거처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하고 선교사님 가운데

서도 오셔서 지낼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 확장

해 나갈 것이며 이일로 하나님께

서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정말 감사하다.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

지만 미래대책이 없다. 아파트 지

어놓으니 힘 있게 일할 수 있고 교

회가 너무 귀한 일했다. 아름답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감

사를 표했다.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그 사회가 어떻게 부패되고 불법

화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

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

와 인지도가 얼마나 무섭게 떨어

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나라

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타락

해가고 망해가도 아랑곳하지 않습

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좋은지 공

산사회주의 고려연방제가 좋은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으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오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침을 당해도 

잡초처럼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아

무리 없애려고 밟고 밟아도 살아

남는 잡초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는 아무리 외침을 당하여 죽이고 

또 죽이려 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

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시대마다 깨

어있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셨기 때

문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일일

이 열거 안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닥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쓰

시는 시대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

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닫고 깨

어 일어나는 파수꾼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여 소경이 되어 짓지 못

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영적

으로 바로 깨어 일어서서 적이 누

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

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밤에 잠도 안자

고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

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

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

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적이 누

군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적이 누군지

를 분별이 안되니까 백성들이 우왕

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파수꾼

은 그 적을 제대로 분별하여 백성

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교회 지도

자들의 해야 할 텐데 자기 탐욕만 

채우는 개같이 자기 먹을 것만 챙

기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

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날 교회 지도자들의 파수꾼 노릇

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과 자

기 이익만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본문은 강하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깨어 있는 파수꾼

들이 그 시대를 바로 이끌어 갔습

니다. 지금 조국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시대가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

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하나

님 말씀으로 영이 바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

에 나와 있다고 조국의 현실을 방

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이 있어

야 우리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그

래서 외국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일

어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

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서도 깨어 조국을 위하여 힘을 합

할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런 깨어있

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그리고 나

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를 위하여 갈꼬.” 그 부르심에 이사

야가 대답합니다. “그 때에 내가 가

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

내소서”(사6:8).

그래서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이

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

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사60:1).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타!
rhokisong@yahoo.com

은혜한인교회, 은혜선교관 봉헌예배 

은혜선교관 봉헌예배에서 예배를 마친후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OMC 교회음향세미나, 강사 박경배 박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

사)는 교회음향세미나를 16일 오

후 5시 본 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

다.

박경배 박사(동아방송예술대학

교 방송예술융합학부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와 

예배당 디자인시 스피커의 위치 및 

좋은 소리를 내기위해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찬양팀의 악기팀 위치, 

마이크 사용법 등에 대해 나누었

다. 

박경배 박사는 “예배당을 디자

인할 때 장방형 구조의 예배당이 

소리가 더 풍성하다”고 말하고 “스

피커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위치선정이 더 풍성한 소리

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예배는 음향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

다”고 언급하고 “영상담당자가 음

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좋은 음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교회음향세미나에서 박경배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Archstone재단 그랜트 받아 

소망소사이어티는 최근 알츠하

이머 오렌지카운티와 상호 향후 업

무를 돕고 교육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MOU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한인

들을 위한 치매상담, 가족들을 위

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새로 시작하는 지역은 Fullerton과 

L a g u n a  W o o d s  지 역 이

다. Fullerton의 경우는 풀러튼 커

뮤 니 티  센 터 ( 3 4 0  W 

Commonwealth Ave)에서 매월 첫

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Laguna Woods의 경우

는  South County Adult Day 

Services(24260 El Toro Road)에

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 3시30분까지 치매환자 가족 

지원 모임을 가지게 된다. 

이 모임의 회비는 없으며 알츠하

이머 또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 환

자 가족 및 친구, 그리고 간병인들

에게 열려있다. 

또한 소망소사이어티는 얼마전 

Archstone 재단으로부터 그랜트

를 받아 치매 간병인 교육 부분의 

사역을 확대하며 그 첫 번째 시작

으로 치매 돌봄 교육시리즈를 시

작한다. 

치매 돌봄 교육시리즈는 총 5회

로 첫 번째 강의는 '치매에 관한 이

해와 예방‘(강사: 에린 김)이다. 시

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

시까지이고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

홀에서 열린다.

▲등록 및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치매상담 및 가족지원 서비스 실시

UGN복음방송(대표 여운영 목사) 

주최 블록체인 및 ICO 밋업 행사가 

11일 오후 6시30분 샬롬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의 강사로 나선 여운영 

목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

폐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암호

화폐는 2세대를 지나 3세대에 진입

하고 있다. 1세대는 비트코인과 라

이트코인이 있으며 채굴기에 의해 

작업이 증명된다. 하지만 처리속도

가 느린 것이 단점”이라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2세대는 이더

리움 등이 있으며 특징은 플랫폼을 

형성해 움직이고 있다. 현재 암호화

폐는 3세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산

업으로서의 확장성과 상호운용성

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 목사는 “ICO는 암호화폐 코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대중으로부

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라 

설명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공

개되는 것을 IPO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코인을 공개하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이라 부

른다”고 말했다. 

그는 “ICO절차는 비즈니스모델 

구축, 토큰경제백서 작성, 기술백서 

작성, ICO마케팅, 집행 및 토큰세

일, 토큰배포, 정산, 거래소 등록 및 

거래”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부동산

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집을 거래해왔지만 앞으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중간 에이전시 

없이 집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 시장에서 

단지 코인을 구입해서 경제적인 도

움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스팀잇처

럼 컨텐츠 개발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특별히 작가 등 글을 

쓰는데 최적화된 자들은 스팀잇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

도 좋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UGN복음방송 주최 블록체인 및 ICO 밋업 행사

UGN복음방송 주최 블록체인 및 ICO밋업 행사에서 여운영 목사가 강의

하고 있다

LA크리스천 싱어즈(LACS 단장 

문혜원) 제13회 정기연주회가 15

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

임 신영각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

렸다. 

‘찬미의 가락’이라는 주제로 열

린 연주회는 정장수 목사(올림픽

장로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 바

이올리스트 조니 남, 첼리스트 에

릭 영최,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트

리오로 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삼

고’를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김영

안, 문혜원, 김미진, 크리스틴 정, 

박은미, 김은혜, 양유진, 바리톤 김

철이, 장상근, 테너 최원현, 오위영, 

베이스 류정상과 LACS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곡을 선사하며 

가을하늘의 밤을 은혜롭게 수놓았

다. 

이날 연주회는 LACS가 ‘어메이

징 그레이스’를 앵콜곡으로 부르며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제 13회 LACS 정기연주회 성황

제13회 LACS 정기연주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LA온누리교회 암예방 세미나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

사)가 주최한 암예방 세미나가 15

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날 강사 김동희 선생(시더스 

사이널 연구소 코디네이터)이 △

암이란 무엇인가 △암 발병 위험

을 높이는 요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김문주 

선생(고려보건진료소)이 △암 검

사의 중요성과 방법 △일반적인 암

의 증상 △무료 유방암, 자궁암 전

립선암 검사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강사 김동희, 김문주 선생

LA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암예방세미나에서 김동희 선생이 강의하고 있다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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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와 동성애동

성혼반대국민연합 등 314개 단체

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를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는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군형법

폐지소송단장과 김조광수동성결

혼소송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편향

적 인사”라면서 “1남1녀의 결혼만 

허용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재판관에 세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발

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

모연합 공동대표도 “지난해 광주

에서 2만명, 대전에서 3만명이 모

여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

정을 막은 바 있다”면서 “전 국민

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인사를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국민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확산의 

긴밀한 상관관계마저 무시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

보길 전남대 약학부 교수는 “국내 

에이즈 확산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행위로 이미 밝혀져 있

는데도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고 주장했다”면서 “의학적·과학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동성애를 왼손

잡이처럼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

인 것으로 보호하려는 이 후보자

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촉

구했다.

최은영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

부 이사도 “현재 군형법 위헌법률

심판제청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공

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과거

의 군형법 합헌 판결이 가장 아쉽

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재의 권

위마저 훼손하겠다는 발상으로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

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서 종교단

체 복지시설에서 직원 등의 종교

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개

정안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대표발

의 김상희)은 지난달 6일 ‘사회복

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

의했다. 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이

용자 등에게 예배를 비롯한 종교

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

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

이다. 

이에 1300여 교회로 구성된 부

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

천통일광장기도회, ㈔부천시노인

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의 회원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고 성명을 낭독했다. ‘김상희 의원

은 종교사회복지시설처벌법(가칭)

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

의 성명을 시민과 언론에 배포됐

다. 경기도 고양·수원·시흥시기독

교총연합회 등도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면 지역

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질문

에 해명하라고 했다.

공동발의자인 ‘조정식 정춘숙 권

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

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 기독교총연합회는 해당 의

원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라고 주

문했다. 각 교단 총회는 유럽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공공영역에

서 퇴출시킨 인권을 빙자한 반(反)

기독교 정책전술이 한국에서 성공

하지 않도록 교회 예배시간에 기

도해 달라고도 했다.

김채우 부기총 사무총장은 “종

교계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때는 대부분 종교적인 색채를 띠

고 있다”며 “이 법안은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기독교 말살정책이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

혔다.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대표 성

시학 목사는 “예배 참여 권유가 범

죄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

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시설

장은 “일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을 주니 종교행위를 

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데, 이는 잘못이다. 보조금은 국가 

대신 소외이웃을 돌보는 시설에 

주는 돈이다. 종교행위와 연관지어

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

천지)이 18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

장에서 개최하는 위장 평화행사 ‘

만국회의’를 앞두고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홍연호 대표)과 기독교이단대책협

의회 등 8개 단체 30여명은 14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만국회의는 

평화 목적의 행사가 아닌 교주 이

만희(87)의 신격화 행사라며 대관

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주 이

만희씨는 만국회의를 주최하는 (

사)하늘문화평화광복의 대표기도 

하다.

전피연은 만국회의가 이만희의 

신격화에 초점을 맞춘 행사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자신을 재림예수 보혜사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종말

론적 사이비 종교”라며 “행사를 열 

때마다 50여개의 위장단체를 통해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해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너나들이’

라는 봉사단체 이름으로 대관한 

뒤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동성혼 옹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만국회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격화 행사”

동반연 등 314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촉구

부기총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규탄집회 열고 철회 촉구

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집회 열고 대관철회 등 요구

진실역사교육연구회(대표 홍영

태)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

사교과서의 편향적 종교서술 문제

를 지적했다. 연구회는 중·고교 역

사교과서가 기독교를 ‘크리스트교’

라 잘못 기록하고 이슬람에 편향

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

육부가 조속히 교과서 개정에 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태 대표는 “역사교과서의 

종교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슬람이 46.1%, 불교 19.0%, 천주교 

15.5%, 힌두교 10.4%, 개신교 

3.0%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분

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금의 왜

곡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면 우

리의 다음세대는 세계문명 흐름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비

뚤어진 역사의식을 갖게 될 것”이

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

도 교육부는 이슬람에 편향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면서 “분량이나 기술면에서 종교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집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강승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

슬람대책위원장도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인 

양 미화한다”면서 “이슬람은 태생

적으로 세계의 이슬람화를 추구하

는 지하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는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46.1%, 불교 19%, 개신교3%”
진실역사교육연구원, 역사교과서 종교편향 지적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대구 반야

월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103회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교단 최대 

현안인 ‘총신대 정상화’ ‘은급재단 

이사회와 납골당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교단 신학교 사유화 저지, 

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 등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 시작은 교단과 신학

교의 단절을 막기 위한 규칙 개정

이었다. 총대들은 총신대 규칙 개

정을 통해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

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

교의 법인이사는 총회 총대여야 

하며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의

했다. 이는 총신대 사태가 이어지

는 동안 줄곧 촉구해왔던 ‘정관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총회가 

총신대 운영의 전면에 나서겠다

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부 보고에서는 총신대 사

태 유발자(총장 재단이사 및 보직

교수 등)에 대한 처벌의 건이 상

정됐다. 총대들은 김영우 총장, 재

단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처벌

하는 안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

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용역동원 

진상조사, 총신대 사태 유발자 옹

호 노회를 처벌하는 건에 대해 특

별위원 15인을 구성하되 위원 선

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했

다. 

학교 정상화를 외치며 졸업 거

부에 나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

한 방안도 마련됐다. 총회 고시부

는 총신대 사태로 2017년 2학기

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대 신학대

학원 학생들에 대한 강도사 고시 

합격을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동의했다.

17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목회자 은급재단 문제와 관련해

서는 이사 전원의 사임서를 받아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은

급재단 조사처리위원장 장재덕 

목사가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목사 안수 혹은 교단 가입 시 연

금 의무가입 등 기존 연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만 참고사항에 그쳤다.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

개발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는 여성사역자 정년 65세 설정과 

총회세계선교회(GMS) 독신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

권을 계속 시행하는 방안 등 5개 

청원사항을 상정해 총대들의 동

의를 얻어냈다.

나흘간 이어진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

사) 총회 총대들의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13일 일단락 됐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원들로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이 다시 다뤄

질 예정이다. 총대들은 헌법위원

회와 규칙부 보고 등 명성교회 세

습과 관련된 모든 부서 보고에서 

세습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명확

히 표현했다.

이날 총대들은 명성교회 김하

나 목사의 청빙을 반려한 서울동

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

부 해석을 부결했다. 지난해 10월 

헌의위원회는 김 목사의 청빙 서

류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

겠다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안옥섭 당시 규칙부

장은 총대 앞에서 “목사 청빙 서

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반려할 수 

없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

다. 반면 서울강북노회 박은호 목

사는 “당시 서울동남노회의 특수

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불법 서

류를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한

다면 헌의위는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결국 이날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보고 채택을 

반대하며 김수원 당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대들은 앞서 

11일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

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

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폐회 직전 

이뤄졌다. 보고에서 대전노회 강

흔성 목사는 “직전 헌법위원장과 

재판국장은 정중히 사과하라”며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책임

을 요구했다. 이에 림형석 총회장

은 “그분들의 소신으로 한 것으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다”

고 만류했다. 재판국 보고는 보고

서로 갈음됐다.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로부터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

대책위원회(김수원 위원장)가 재

판국에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 무

효 소송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장

은 서울강남노회 강흥구 목사가 

맡게 됐다. 

한편 총회는 퀴어신학과 임보

라 섬돌향린교회 목사가 이단성

이 있다고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총회장 김상석 목사)은 11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화평

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주제로 

제68회 총회를 개회하고 부총회

장 김성복(연산중앙교회·사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

다.

임원선거에서 총대 과반수의 

표를 얻은 김 목사는 “겸손한 자

세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

는 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거룩함이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한국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합당해야 

한다”며 “거룩함을 간직한 채 화

평함을 이루는 고신이 됐으면 한

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34개 노회

에서 총대 526명 중 522명(목사 

261명, 장로 261명)이 참석했다. 

임원선거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보트’로 이뤄졌다. 

선거 시간 단축을 위해 기표석을 

마련하지 않고 대신 지정된 총대

석에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효율

을 꾀했다. 후보 발언 역시 3분으

로 제한했고 사무총장 후보자들

은 준비한 영상으로 출마 발언을 

대신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

회장 이주훈 목사)이 13일 교회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론적 기

반인 ‘퀴어신학’과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를 이단으로 지

정했다. 

교단 총대들은 “퀴어신학을 이

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단사이

비대책위원회의 요청을 허락했

다. 

지난 11일 퀴어신학을 주장하

는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한데 이어 2일만에 

퀴어신학까지 이단으로 지정한 

것이다. 

총대들이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지정한 것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

지 않는 퀴어신학이 기독교의 신

학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성애를 

두둔하는 종교로 만들려고 한다”

는 신학자들의 비판에 근거한다.

퀴어신학은 예수님을 동성애자 

내지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으

로 간주하며 성육신한 예수의 몸

을 생물학적으로 자웅동체적 존

재로 해석한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

으실 때 예수 옆구리에서 나온 피

와 물이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

체이자 젖이라는 외설적 해석을 

한다. 

또한 부활한 예수의 몸이 다(

多)젠더적이라는 해석으로 성경

을 왜곡하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

지 않는다. 

총대들은 중국 흑룡강성 조유

산에 의해 1990년대 생겨난 사이

비 종교집단인 전능신교에 대해

서도 이단으로 지정했다. 

전능신교는 내연녀인 양향빈을 

재림주 여자 그리스도로 떠받들

고 있는데, 한국에는 2008년 들어

왔다.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

으며, 탈퇴자들에 대한 살인과 폭

행,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안산 부평 횡성 보은 

등지에 전능신교 교회가 있으며, 

신도들이 집단생활 하고 있다. 

예장합동 

2018 교단 총회

예장통합

예장고신 

백석대신 

총신대 정상화·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

명성교회 세습, 재판국 재심으로 넘어가 

임원선거 첫 ‘스마트 보트’ 신임총회장 김성복 목사

퀴어신학, 전능신교 이단으로 지정

총회 첫날인 지난 11일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 

참여 자제 판정을 내렸다. 예장고

신은 김 목사에게 잠정적 위험 요

소가 있다는 이단대책위원회 보

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67회 총회에서 경남

노회와 서경노회, 수도노회는 김 

목사의 사상과 이단성 문제에 관

한 총회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총회는 김 목사의 신학적 문제는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연

구하게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연

구와 조사는 이대위와 이단대책

상담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대위는 김 목사가 부활을 지

나치게 강조하면서 십자가 의미

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

다. 이대위는 김 목사 주장은 청

중에게 때때로 큰 호응을 불러일

으킬 수 있고 대중 집회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교인

들에게 균형 잃은 신앙을 갖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고신은 김 목사 신학 사상

을 옹호해 온 이단 연구가 이인

규 권사(기독교이단대책협회)에 

대해서도 참여 자제를 결정했다.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총

회 때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청원이 올라왔던 글로벌타임즈 

운영자 구요한 목사는 참여 금지

를 결정했다. 이대위는 보고서에

서 구 목사 사상이 은사주의나 신

사도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 목사가 기성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하려는 

이단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지적

했다.

예장고신은 여성 안수를 허용

한 네덜란드개혁교회에 재고를 

권하기로 결의했다. 고신은 1967

년부터 네덜란드개혁교회와 자

매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네덜란

드개혁교회는 지난해 6월 여성에

게도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직

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성로 목사, 이인규 권사 ‘참여 자제’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자로 나선 

서기 유웅상 목사는 김노아 목사

와 정동수 목사에 대한 심의부터 

발표했다. 유 목사는 김 목사에 

대해 “분명하게 정통교회와는 다

른 이단 사상이 있어 보인다”며 “

김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교

류를 금한다”고 밝혔다. 단, 김 목

사가 이대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삭제하고 김 목사 소속 교단 

목회자들이 2박3일 동안 재교육

을 받을 경우 재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서기

는 “2018년 8월15일 현재 이대위

의 권고에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

이 있다”며 “정 목사가 속한 교단

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

록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에도 정 목사가 

그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회개

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 예

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전태식 목사와 최바

울 선교사(인터콥)에 대해서는 재

심을 요청한 뒤 총회의 허락을 받

았다.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

는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대위는 인터넷 사

이트 ‘바른 믿음’과 관련된 정이

철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없

다고 봤다. 총회는 “정이철 목사

는 이단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교단 내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 글

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 사상을 더 이상 비

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한다”고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 이주훈 목사) 총회가 13

일 오후 5시경 폐막됐다. 

총대들은 천안 백석대에서 개

최된 총회 마지막날 회무에서 연

금재단 이사회 구성, 목회자 정년 

적용, 세계선교회 통합 등의 문제

를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결국 연금재단 이사회는 재정 

건전성과 이사들의 책임감 강화

를 위해 ‘이사는 5000만원 이상 

출연한 자로 한다’는 개정안을 통

과시켰다. 

70세 목회자 정년은 그대로 유

지하되 교회가 원할 경우 73세까

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교회에만 

적용하고 총회 공직에는 70세까

지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구 대신세계선교회와 구 백석

세계선교위원회의 통합 건은 평

행선을 걷다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총회 전 임원회는 양측 목회자

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구

의 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직

을 만들라고 요청했지만 불발에 

그친 것이다. 

총회선거제도는 현행 선거제로 

유지키로 했으며, 세례교인 분담

금은 40%를 연금재단에 전입하

지 않고 전액 총회 운영비로 편성

키로 했다. 

총회 셋째 날 긴급동의안 논의

에서 동서울노회가 청원한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의 

건에 대해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

했다. 사실상 오정현(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다.

이승희 총회장(사진)은 긴급동

의안 결의 후 총대들에게 “해당 

안건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헌

법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결의를 수긍했다.

이대위, 김노아·정동수 목사 ‘참여금지’ 결론

연금재단 등 쟁점사안 논의 후 폐막

“목사 재안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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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고국의 여름이 더웠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희는 이곳 

남태평양 섬나라이지만 적도아래 남반부이기에 오히려 한국보

다 괜찮은 날씨 속에서 지냈습니다. 우주와 세상을 주관 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겸허하게 다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에 감

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1년여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6월 23일 한국을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하여 각 부족들

을 방문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7월초 10여일 

동안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한 동역자들과의 본

부와 마을 방문은 부족

사람들뿐 아니라 저희에

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

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부족의 형제들은 고

국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각 부족을 품고, 사역을 품고 기도하며 동역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사역은 저희

가 비록 몸이 떨어져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 계속 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각 부족의 소식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와이마 부족: 번역 출판된 신약성경과 듣는 성경을 통해 교

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

고 구약번역이 많은 진도가 나가진 않았으나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온 우꼬 형제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약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위원회 모임을 통해 다시 마음

을 모아 번역팀을 더 잘 도울 것을 약속하며, 말씀의 귀함을 깨

달아가는 부족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저희에게 축복이었습

니다. 

나라 부족: 번역이 진행되는 중심마을인 ‘오로이’마을에 아름

다운 예배당이 건축을 마치고 출판보급 된 쪽복음(마가복음)을 

사용하며 언제 성경이 마쳐지겠느냐고 물어보는 마을 추장님

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짧은 방문을 위해 새벽부

터 먼 바닷가에 가서 잡아온 싱그러운 생선과 바나나를 선물로 

받아 돌아오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한 ‘알루아’ 집사님

의 노년의 열정에 오히려 저희가 감동하였습니다. 

가바디 부족: 7월 중순, 연합교회 노회가 ‘삐누’마을에서 열렸

고 노회에서는 10월에 열리게 되는 세 단체(이 나라에서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의 연합수련

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말씀번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

고 있는 것 같아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역대표사역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 연합수련회가 의미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무엇보다 

교회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최마을이 되어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바디 부족의 번역

코디인 ‘아로’ 추장과 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노회 교회 지도자

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라 부족: 저희가 다시 도우라 부족 소식을 드리게 되었

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황보현/김미라 선교사 가족이 도우라부족 사

역을 하고 있었는데 김미라 선교사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 8

월초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도우

라 부족마을에 황보 선교사와 함께 가서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

서는 이덕신 선교사는 며칠 앓아누웠었답니다. 
<14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와이마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중추절

을 전후하여 햇곡식과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다. 사과, 

배, 감, 대추 등이 눈에 선명히 떠오

른다. 우리 인생도 가을이 있다. 가

을엔 열매로 말을 해야 한다. 과실

이 없는 나무는 부끄럼을 타듯이 인

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열

매는 과일 나무 혼자서 맺을 수 없

다. 태양 빛과 바람과 공기와 땅 속

의 수분과 자양분이 합성되어야 한

다. 여러 종류의 유기물과 무기물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올해로 선교 133년째

이다. 익히 아는 바 한인교회는 세

계선교 역사 속에서 빼 놓을 수 없

는 부흥의 간증을 낳았다. 뿐만 아

니라 선교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를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온다. 모두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희생이

다.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대

표적인 모델은 서울 양화진에 있다. 

그곳에는 조선에서 선교하다 돌아

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다. 루

비 켄드릭(Miss Ruby Rachael 

Kendrick, 1883-1908)의 것이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져 있

다. "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1.  생애

   

루비 켄드릭(Ruby R. Kendrick, 

1883-1908)은 1883년 1월 28일 미

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

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

령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해

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캔자

스 여자성경학교에 진학했다.

1905년 6월에 졸업한 그녀는 선

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 연령제한에 걸리자 교사로 1

년, 대학 학부과정 1년을 수학하면

서 해외 선교를 위해 착실히 준비했

다. 마침내 그녀는 북텍사스 엡윗청

년회(North Texas Conference 

Epworth League)의 후원으로 남감

리회 여자 외국선교부 소속 선교사

로 파송됐다. 

그녀는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때가 9월이었

고, 11월에 황해도 개성에 도착했

다. 조선에 온 그녀가 제일 먼저 해

야 할 일은 말을 배우고 선교를 준

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영학원에서 교사와 개

성 남부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

사의 일을 맡았다. 루비 선교사는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아이들

과는 사랑이란 언어로 자유롭게 소

통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사

역하던 중 이듬해인 1908년 6월 9

일에 급성 맹장염이 걸렸다. 당시 

개성에는 서양병원이 없었으므로 

서울 제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열

흘 뒤인 6월 19일 스물다섯 살의 나

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조선

에 온지 불과 9개월 만이었다. 젊은 

나이에 미처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2.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

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

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

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

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

가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곳 조선 땅은 참

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

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

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

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

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

님을 영접한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

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

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

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

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

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

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

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

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

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

지가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

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

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

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

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

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

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3. 선교 도전

   

1908년 엡윗 청년회가 텍사스에

서 선교대회를 열고 있을 때였다.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시에 보낸 편지는 

보내면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

코까지 선박으로 갔고 다시 미국 내

에서는 육로를 통하여 수개월씩 걸

려서 전달되었다. 내용인즉, 조선의 

기후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금수강

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심이 넉넉

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면서 하루

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

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

로 꽉 들어찼다. 

그러면서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

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루비 켄드릭이 세상

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되었다. 편

지는 수개월을 걸려서 전해지지만 

전보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

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만

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열 명씩, 스무 명씩 조선선교사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 말이 텍

사스 엡윗 청년회 선교대회장에 전

달되었다. 그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

픔에 잠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슬픔은 오

히려 선교 열정으로 승화되게 했다. 

그들 중 20여 명은 루비 친구처럼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 심장을 묻겠

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맺음 말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

라("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 자매의 죽음과 그 묘비명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루비 켄드릭은 선교를 했다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 기간이 짧

았다. 1년도 아닌 불과 9개월이었

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한 것은 조

선인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희생

이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낯설고 

물 설은 땅에 와 외롭게  뼈를 묻은 

그녀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가?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루비 선

교사처럼 낯선 영혼들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과 열정

을 계승해야 한다. 이는 한 알의 밀

알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

다. 날로 인본주의와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너무 안일을 추구하고 있

지는 않는가? 슬픈 것은 주변을 둘

러봐도 루비 선교사처럼 계산하지 

않고 청춘을 불살을 청년들이 잘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어떠한가? 십자가 희

생을 회피하는 신앙은 뭔가 문제가 

크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

명을 걸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이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종

말이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내 묘비에는 무슨 말이 쓰

여지기를 원하는가?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109)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사 루비 켄드릭(Ruby Kendric)

선교는 자기 희생이다.

루비 켄드릭은  조선 땅에서 자기 뼈를 묻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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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직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

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

으로 황보현 선교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마지막 주 세 부족의 6명

의 번역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앞으로 사역방향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누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래 된 컴퓨터

로 인해 힘들었던 번역사역도 새로 마련하

게 된 컴퓨터로 번역 프로그램도 새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어 사역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

서도 현지인 번역자들이 수도에 있는 센터

에 나와 인터넷으로 저희들에게 번역한 자

료를 보내고 받는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

다. 각 부족 마을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도에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의 사역

지난 6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파푸아뉴기니 사역은 저희 사역

방향의 전환을 위한 4개월의 짧은 기간입니

다. 이곳 파푸아뉴기

니의 본부 행정진을 

만나서 오는 11월부

터 3년 동안 비거주 

사 역 ( R e m o t e 

Assignment)이 시

작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한국에

서 주로 지내면서 1

년에 한두 번 이곳을 

방문하며 사역을 하

게 됩니다. 이곳 파

푸아뉴기니 사역은 

주로 번역의 자문점

검과 성경활용을 위

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GBT 본

부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인데, 자세한 사

역내용은 다음 편지

에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별을 수없이 경

험해온 선교사의 삶

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나라를 떠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곳의 한

인 공동체와 함께, 이번 주말에는 본부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냈던 센터 근처 부족의 사

람들과 함께 이곳 전통음식 요리방법(무무)

를 하며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곳에서도 함께 해온 동

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올 

수 있었음에 다시 감사드렸습니다.  

10월26일 새벽 이곳을 출발하여 한국으

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예매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두 

달 남짓,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

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9월에 들어서며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

했습니다. 각 부족에서 말씀을 번역하고 있

는 와이마족, 나라족, 가바디족의 형제들이 

말씀 한 구절구절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족을 살려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저와 여

러분 한분 한분의 삶을 통해서도 같은 은혜

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기도, 동역에 감사

드리며,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드림.

namsoo_kim@sil.org/duckshinkim@gmail.com

감사, 기도제목

1. 안식년을 은혜로 마치고 6월 23일, 선

교지로 귀임하여 지난 두달 동안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각 부족 

마을들을 방문하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나누고 계획하게 하

심에 감사. 각 부족

에서 세운 계획들이 

교회와 연합하여 잘 

진행되어 나가도록.

2. 7월 1일부터 10

일까지 한국에서 4

명의 개인 동역자들

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본부와 부

족 마을들을 하며 귀

한 시간을 보낼 있도

록 해주심에 감사. 

저희와 오랫동안 동

역하고 있는 교회들, 

개인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

어주시고 동역의 기

쁨을 나눌 수 있도

록.

3. 7월 마지막 주, 

세 부족의 6명의 번

역자들(주 사역자들

(이꾸뿌, 우꼬, 알리, 

아우아, 모레아, 마

오니)과 함께 앞으

로의 사역을 계획하

는 워크샵을 하게 하

심에 감사.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격려

하며 사역한 내용을 주고받는 일이 순조롭

게 진행되어지도록.

4. 8월6일-24일 이덕신 선교사가 어린이 

학교 교사훈련 과정에 참석해서 돕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앞으로의 사역에 잘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5.10월8일-12일 제4차 중부지역 연합수

련회가 가바디 부족마을에서 열리게 되는데 

준비, 진행과정을 통해서 20여개의 부족 번

역 팀들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어 지도

록. 

6. 이덕신 선교사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악

화되지 않고, 어머니께 평강을 주시도록, 전

임사역자들로 지내고 있는 딸 아이들 가정(

희란-미국, 한나-V국)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A. 정직과 속임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속임(Deceit)

에 특별히 약하다. 이 속임은 회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속임과 

사기,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 속임은 인

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시5:6, 잠

20:10, 렘17:9-11).

주식 시장의 가격은 모든 공개적으

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

다는 점에서 효율적(Efficient)이다. 그

러나 때때로 경영자들은 기업에 해가 

될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왜곡함으로

써 투자자와 채권자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스도인 회계 담당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

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2)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

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

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

리라”(습3:13)라는 권면을 명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속임의 반

대는 정직이며, 하나님은 정직한 정보

를 요구하신다. 

정직과 속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

은 중량(Weights)과 계량(Measures)

이다. 분명히 이 문제는 성경의 구약시

대에도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당시 상

인들은 3/4중량의 상품을 팔면서 7/8 

상당의 가격을 받는 식으로 부정직한 

중량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을 속이려 

했다. 기업의 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도할 정보의 금지, 내주 정보에 근거

한 주식거래의 금지, 공정한 공시의 요

구,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보호 장치이다.

B .  회계  공 시 (Acc oun t i n g 

disclosure)

진실한 회계 공시(Accounting 

disclosure)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속임에 

대한 미움에 덧붙여서–어떠한 비밀도 

하나님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시

44:21,전12:14, 렘17:10, 롬2:6, 고전

14:25,히4:12-13).

하나님은 모든 거짓 공시를 아시며 

언젠가는 속인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

다.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 사업상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에 대

한 이야기가 경제 신문에 난 적이 있

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

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양자

는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과 인간의 두 기준은 매우 간결하고 포

괄적이다. 정보가 오도되자 말아야 한

다는 법칙 기준은 정직한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출

20:16, 잠12:17),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유

사한다는 것은 재무적 공시에서 진실

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인식을 나

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라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인 것이다. 

C. 감시/회계 감사

감시/회계 감사 제도는 거래나 사건

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증인

의 성경적인 역할과 유시하다. 왜 객관

적 증거가 필요할까? 사람이란 만약 자

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설정한 관점에 맞게 사람을 합리화 할 

것이며, 집단의 일치된 관점을 따를 때 

보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기가 더 쉽다. 

감시/회계 감사에 대한 성경적 적용

은 인간의 죄성, 외부 이해 관계자의 

정직한 정보에 대한 요구, 외부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

는 합리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계에서의 성경은 ‘일반적으로 인

정한 회계 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요체이며, 그것은 수용 가능한 실무를 

반영한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이 원

칙들은 필요한 경우 상세한 것이 뒷받

침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성경적 원리들과 유사하다. 성경

처럼 GAAP은 포괄적인 규칙이 아니므

로 그것의 적용은 판단이 요구한다. 

기독경영에 있어서 회계 전략은 달

란트의 비유처럼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특히 회계는 돈을 다루는 분야이

다. 성경은 돈은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단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한다. 돈

은 사람을 악하게도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도 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

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명성과 이

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

상에서 정당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돈

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추구하는 하는 사람은 돈다. 성

경을 원리를 따르면 돈이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내가 주어진 재산은 하나님

의 선교와 선행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

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dr.jameskoo@yahoo.com

기독경영 전략 

성경적 회계 전략(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6)

보호 장치-오도할 정보 금지, 내주정보 근거한 주식거래 금지 
          공정한 공시 요구,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 감사 

회계전략은 성실, 정직해야...돈은 악하지 않지만 지배 받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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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탄은 언제나 교훈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도전합니다. 이것을 사

도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변증합니다. 첫째, 그

는 주께로 나온 권위를 주장했습니다(8). 출처

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했

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 권위가 주께로 나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합니다. 

사도는 이런 사명의식으로 충만할 때 지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의 권세는 온전히 치료

함에 있습니다(8). 건설적 비판은 요구되나 그 

대안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는 치료하고 

세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말로만

의 주장이 아닙니다(9-10). 사도의 권위를 무

너뜨리는 악한 일에 맛서 그는 언행일치의 삶

을 주장했습니다. 행함이 가르침과 동일함을 

보여줌이 최대의 변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

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권의 변증(고후10:8-11)찬197장화

사도는 연보를 바로 하는 원리를 가르칩니

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아야합니다(7). 소원

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으로 연보를 하게 하십니다. 물질이나 헌

물이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

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원의 마음은 우리로 충동적이지 않

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려고 미

리 준비하게 만듭니다. 모리아 제단 위에 이삭

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부터 먼저 제물

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받

으신 것입니다. 셋째,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7), 헌금은 드리는 자신의 마음이 인심을 쓰

거나 구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유혹을 경계

해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제물이 

돼 전능자가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

로 기뻐해야합니다. 이런 연보가 교회를 가득 

채워야합니다. 

연보준비 방법(고후10:5-7)찬474장월

사도는 계속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면

서 자신의 기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 자랑을 경계했습니다(12). 칼빈의 

지적대로, 모든 죄악의 뿌리인 자기자랑은 교

회사역에 암초입니다. 거짓교훈의 결론은 언

제나 인간을 예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와 경건의 모양을 이용하기를 잘합니

다. 둘째, 절제를 강조했습니다(13). 또한 사도

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절제의 태도를 보여줍

니다.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돼 

본래의 사명, 복음생활을 견고하게 하려했습

니다. 혼란한 때일수록 자기부인의 요소인 자

기절제를 힘써야합니다. 그럴 때 교묘한 사탄

의 공격을 이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물게 했습니다(14). 사도는 언제나 초점을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고 거기 머

물고 교회를 그리로 이끌려고 힘썼습니다. 그

런 사역의 태도를 배웁시다.

사도의 사역 태도(고후10:12-14)찬265장수

사람의 재능과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열심

인 혼란한 세상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주

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덕을 세

우는 일에 힘써야합니다(15). 사도의 복음증

거는 자신의 유익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배려

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덕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벧후1:5-7). 둘째, 복음

증거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16). 복음을 듣

고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

이 먼저 영적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이

웃이 복음화 될 때 그 은혜는 더욱 충만해집

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최대의 

순종입니다. 셋째, 주께로 오는 칭찬에 초점

을 맞춰야 합니다(17-18). 눈에 보이지 않아

도 마지막 때에 주께로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

는 일에 목적을 둘 때 하늘 평강이 우리를 지

배합니다. 모든 사역에 오직 주님중심이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주께로 오는 칭찬을 구하자(고후10:15-18)찬450장목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

루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의 열심을 가졌습니다(1-2). 하나님의 행동하

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사

도는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기 일에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여

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중매자로서의 열심을 가졌습니다(2). 양쪽을 

연결시키는 중매자의 희생과 지혜와 인내처

럼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 모든 수고를 감래했습니다. 셋째, 거짓교

훈을 경계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3-4). 교회

의 외모가 아닌 내면 곧, 진리를 파수하는 일

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

의 유혹에 쉽게 감염되기 쉬운 교회가 바른 교

훈을 따르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우치고 따르

게 하는 일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항

상 바른 설교가 증거되도록 교회는 열심을 가

져야합니다.

금 교회를 위한 사도의 열심(고후11:1-4)찬275장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교회 섬김의 

바른 태도를 보인 사도는 본문에서 무어라 합

니까? 첫째, 그는 사도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5-6). 다른 사도와 같은 계시를 받아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좋은 것들이 사도의 부르심을 섬기는 도구이

기에 그 일을 위해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확신

했습니다. 둘째, 그는 겸손히 복음을 증거했습

니다(7). 복음 자체가 겸손의 그릇에 담겨 전

해졌기에 전하는 자 역시 겸손해야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

가를 진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

니다. 셋째, 그는 자비량 태도를 따랐습니다

(8-9). 사역자체도 남의 도움보다 자기의 힘

으로 하려는 기준을 가졌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누구에게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썼

습니다. 그는 온전히 산제물로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합니다.

교회 섬김의 바른 태도(고후11:5-9)찬378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뜨거운 여름을 뒤로 하고 학교에서

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 새 학

기에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의 많은 성

장을 기대하고파 이번 글에서는 성경 

속의 음식으로 성장에 중요한 모유를 

포함한 유류 및 유제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바빌론, 이집트, 그리고 인도의 

기록들을 보면 인류가 우유(milk)를 수

천 년 전부터 식품으로 이용해왔고 이 

우유를 얻을 목적으로 가축을 길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목축문화권에서는 우유와 유제품

이 중요하고 귀중한 식품으로 사용되

어져 왔음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욥21:2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

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

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겔

25:4).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성경에 나타난 우유 및 유제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지방에서는 

현재 소, 양, 염소나 버펄로(water 

buffalo) 심지어는 낙타로부터 얻어지

는 우유가 소비되어지고 있지만 성경

에는 주로 소와 염소, 양의 우유가 언급

되고 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

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신

32:14).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잠27:27). “누가 양 떼

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

느냐”(고전9:7). “네 토지에서 처음 거

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

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

지 말지니라”(출23:19, 34:26, 신

14:21).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

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

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삼상6:6-7).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

고”(삼상6:10).

우유를 많이 마셔서인지 우유의 흰 

빛깔이 좋은 비유로 종종 등장하고 있

기도 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49:12).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

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

낸 청옥 같더니”(애4:7).

또한 우유로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

품을 만들어 먹었음과(“대저 젖을 저으

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

이니라”, 잠30:33,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욥10:10) 이러

한 식품이 귀한 접대용으로 사용되어

졌음도 다음의 구절들에서 엿볼 수 있

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

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

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

더라”(삼하17:29).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

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창

18:8).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

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

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

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아5:1). “시스라가 그에

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

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삿4:19). “시스라가 물을 구하

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삿5:25).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을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이 성경 여러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

되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

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

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

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

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출

3:8). (출13:5, 33:3, 레20:24, 민13:27, 

14:8, 16:13,14, 신6:3, 11:9, 26:9,15, 

27:3, 31:20, 수5:6, 겔20:6,15, 렘11:5, 

32:22).

한편,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

의 양식으로 ‘젖’이 언급되어지기도 한

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

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

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

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

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라”(히5:12-14).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

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도 못하리라”(고전3:2).
cse1001@gmail.com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유류 및 유제품 (Milk & Dairy Product) (상)

성경엔 소, 염소, 양의 우유 언급...버터, 치즈 유제품 만들어 

‘젖’은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의 양식으로 언급되기도

Food in Bi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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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독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과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CSN(사장 한은

경)이 함께 미디어 협력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3사 자체 사이트를 통해 발

표했다. 

3사는 한인 이민 교계에 바른 여론을 선도

하고, 교계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책

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를 제작

하기로 합의하고 9월 19일 첫 방송을 앞두

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3사의 공동 발표문.

미동부 3개 기독교 미디어가 힘을 합해 “

프레스 ABC”라는 이름의 토크쇼를 내놓았

다. “ABC”는 A(아멘넷, 대표 이종철), B(복

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 C(CSN, 사장 

한은경) 등 3개사의 이름을 의미하며, 또 기

본을 잃어가는 이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은 매월 3번째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

행되며 첫 방송일은 9월 19일이다. 플러싱 

CSN의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토크쇼는 CSN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 7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가 참가한 가운데 개국된 CSN은 미주 기독

교방송 최초로 OTT 플랫폼을 선보였으며 

CSN 앱, 애플 TV, 로쿠 TV, 아마존 파이어 

TV 등으로 스마트 기기와 티브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프레스 ABC” 공개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아멘넷과 복음뉴스는 유튜브와 라이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링크를 아멘넷과 복음뉴스 

사이트에 게재하여 아멘넷과 복음뉴스를 찾

는 방문객들이 쉽게 “프레스 ABC”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방송이 끝난 후에는 3개사 홈페이지에

서 토크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3개사 홈

페이지 주소는 아멘넷(usaAmen.net), 복음

뉴스(Bogeumnews.com), CSN(Csntv.net)

이다.

“ 프 레 스 

ABC”는 탁

월한 방송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임

은숙 CSN 

부사장의 사

회로 진행되

며, 아멘넷과 

복음뉴스 대

표들이 고정 

패널로 참가

한다. 또 주

제에 따라 

관련 교계인

사들이 게스

트로 초대되

며, 생방송

은 일반에

게도 오픈

된다. 

교계의 정

기총회 계절을 맞이하여 9월과 10월의 주제

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 9월은 “교계선거 제

도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10월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계 지도자 상과 후보토론”이라

는 주제로 진행된다.

ABC 3개사는 “프레스 ABC” 토크쇼 뿐만 

아니라 뉴스제작 및 기타 사업에도 협조하

기로 했다.

3개사가 협력하여 “프레스 ABC” 시작을 

발표하며 아멘넷 이종철 대표는 “다양한 미

디어 환경의 등장, 그리고 어려워지는 교계 

미디어 현실 속에 협력과 연합은 꼭 필요하

다”, 복음뉴스 대표 김동욱 목사는 “프레스 

ABC를 통하여 교계에 바른 여론들이 형성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CSN 한은경 사장은  

“다른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기독 언론 창

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화질로 방송되는 생방송 시청 웹사이

트 주소는 아멘넷(usaamen.net), 복음뉴스

(bogeumnews.com) CSN뉴욕(csntv.net).
<유원정 기자>

정인열 목사와 박동건 목사의 공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

록”(그리심 도서출판)이 최근 출간됐

다. 

저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상

징과 예언 때문에 어려운 책으로 여겨

져 성도들에게서 멀어져간 사이에 이

단들이 제멋대로 주장을 펴 성도들을 

미혹해 온 대표적인 책이다. 이번에 

이런 거리감을 좁히고 아주 쉽고 흥미 

있게, 분명하게 주해형식으로 만들었

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예언들

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

록은 성경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

어 점진적 예언의 종결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점진적 예언의 최종 결과인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

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요한계시

록은 사탄과 그 세력이 교회를 잠시 

핍박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

시 승리하고 진정한 예루살렘을 이루

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또한 “본서는 신학적으로 현대신학

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혁신학의 무

천년주의 입장과 성경신학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히고 “계시록의 다양

한 해석을 소개나 비판의 논쟁적 성격

이 아닌 진리 추구와 제시에 노력했

고, 한글번역은 개역개정을, 영어성경

은 킹제임스 버전을 따랐으며 예민한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가며 목회

자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학자

들의 자료를 참조해 일반 성도들이 쉽

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했다”며 “그동안 한인교계에서도 종

말론과 관련해 나돌던 ‘짐승의 표 666

이나 베리칩, 백투예루살렘은 요한계

시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이

라고 일축했다. 

본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

됐다. 

서론에서는 1. 복 있는 자, 2. 문안과 

그리스도의 재림 통고, 3. 계시자 그리

스도의 모습, 4. 일곱 교회에 보낸 주

님의 편지로 구성됐고, 본론에는 1. 하

늘 보좌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

리, 2. 첫째에서 여섯째 인의 개봉, 3. 

일곱째인/일곱 나

팔 재앙, 4. 일곱

째 나팔의 일곱 

대접 재앙을 설명

했고 결론으로 1. 

사탄과 짐승과 그 

세력들의 영원한 

멸망, 2. 새 하늘

과 새 땅의 새 예

루살렘, 3. 맺는 

말: 주예수여 오

시옵소서로 구성

했다. 

저자 정인열 목

사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

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합동신

학교, 칼빈신학교에서 수학했다. 태평

양장로교회와 믿음장로교회를 창립

하고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했다. 

박동건 목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과, UCLA 경영학석사(MBA)를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

다. 오렌지한인교회를 시무하고 북미

주개혁교단(CRC) 한인사역 디렉터로 

사역하다 은퇴했다. 

본서는 현재 오렌지카운티 말씀사

를 비롯해 미주지역 기독서점에서 구

입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는 

(213)326-6194(정인열 목사), 

(562)650-4442(박동건 목사).
<이성자 기자>  

독자와 거리감 좁히려 쉽고 흥미 있게 주해형식으로 저술

저자 정인열/박동건 목사 공저 

저자 유승준

새책소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안동교회 이야기”

한인교계 바른 여론 선도, 교계 문제점 진단, 개선책 제시
HD화질로 19일 첫 방송 

왼쪽부터 이종철 아멘넷 대표, 임은숙 CSN뉴욕 부사장, 한은경 CSN뉴욕 사

장, 김동욱 복음뉴스 대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정인열(좌), 박동건(우)목사.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안동

교회 이야기”가 최근 홍성사에서 출

간됐다. 

본서는 지난 2006년 출간된 초판

의 개정증보판이며 △제1장: 담임목

사 3대가 한 마을에 모여 살던 교회 

△제2장: 오직 말씀으로 똘똘뭉친 교

회 △제3장: 다른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며 돕는 교회 △제4장: 순종하며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5장: 지

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

제6장: 안동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 △제7장: 110년 전통을 

넘어 다시 청년이 된 교회 등 7장으

로 엮어져있다. 

본서의 저자인 작가 유승준 씨는 

개정판 서문에서 “안동교회는 한국 

개신교 역사의 축소판이며 안동교회

의 11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교

회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꿰뚫

어 볼 수가 있다”며 “지난 세월 한국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성장과 영광의 

이면에 부끄러운 치욕과 모순의 시간

들을 켜켜이 쌓아왔다. 그 어느 때보

다 결연한 참회와 회심이 필요한 시

기이다. 하지만 혼탁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한 아름다

운 교회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안

동교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안동교회는 지금까지 다녀보

고 둘러본 많은 교회 가운데 진심으

로 다니고 싶은 교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일

원임이 부러웠던 교회, 누구에게라도 

당장 다녀보라고 권할 수 있는 유일

한 교회”라며 “안동교회는 흠결하나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며 흠도 있

고 부족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다. 그

러나 신앙과 말씀과 지혜로 이 모두

를 풀어내고 녹여내는 교회이다. 그

래서 한국교회의 과거가 궁금한 사

람, 한국 교회의 현재가 답답한 사람, 

한국교회의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 

과감히 안동교회를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 과감히 추천

토크쇼 “프레스 ABC” 공동제작

아멘넷, 복음뉴스, CSN뉴욕  


